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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한 경험이 

중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30~40대 다문

화가족 중국인 아내 14명을 심층 면접하였다. 30~40대 중국인 아

내는 80, 90년대에 출생한 중국의‘한 자녀정책’ 세대에 속하며,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력의 높은 교육수준을 가지고 있다. 이

러한 배경 특성을 가진 중국인 아내의 관점과 목소리를 통해 한국

생활 양상과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의 정책적인 요구를 알아보았다.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네 달간 진

행했으며, 참여자 당 2회, 1회 면접 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이었다. 심층면접에서 얻은 자료는 주제분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도출된 중심주제는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센터 

이용’, ‘센터 이용 후 변화와 센터에 대한 바람’ 등 두 가지였

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는 이

중적 성역할 태도 속에서, 자녀양육과 남편, 시댁의 관계 등에서 

겪은 어려움의 해소 및 사회와의 접촉,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요

한 지식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했

다. 센터 서비스는 이들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과정에 긍정적으

로 작동하여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외롭고 어려운 외국 생활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센터의 

존재는 중국인 아내의 일상에서 큰 위로가 되었다. 센터는 가족생

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들에게 잠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존

재한다는 위안감을 준다. 둘째, 센터에서 제공하는 부모교육과 자

녀 관련 서비스를 통해 중국인 아내들의 가진 양육에 대한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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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하였고 각종 가족활동을 통해 가족관계 개선, 가족 응집력 증

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각자 살던 

중국인 개개인을 한 집단으로 연결해서 이들의 ‘친구 네트워크’

를 형성하는 데 역할을 한다. 정서적 지원과 더불어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센터를 통해 습득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는 중국인 아

내의 정착 초기 어려움의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가치실현과 취업 욕구가 강한 중국인 아내는 센터의 직업

교육, 개인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를 통해 다문화강사, 바리스타, 

통역사 등의 직업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 

자녀’ 세대인 중국인 아내들은, 개인적 노력을 통해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양육을 성공적으로 하며, 직업을 통해 경제

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사회통합으로 생각한다. 둘째, 센터 서비스

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문화 동화적 성격이 강한 서비

스라고 비판한 선행연구와 달리 중국인 아내들은 한국어와 한국문

화는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

었다. 셋째, 중국인 아내들의 직업에 대한 강한 갈망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한국 사회와 진정한 통합을 이루는 기회로 간주함을 본 연

구에서 확인하였고, 센터는 외국인 아내의 취업 훈련이나 연계에 

도움이 되었다. 특히, 중국인 아내의 정착 초기 단계에서 센터의 

사회통합 지원의 효과가 높게 나타나며, 가족생활 지원서비스는 

이들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자녀의 사회성 발달 등에 기여하고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통해 나타난 정책적인 요구는 다음과 같

다. 첫째, 현재 센터의 서비스는 대부분 영유아나 초등학생 자녀 

위주로 한정되어 있기에 청소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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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서비스의 수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인 아내

는 자녀양육을 본인의 역할로 생각함과 동시에 남편의 적극적 참

여를 원하기에 아직 존재하고 있는 한국인 남성의 육아 참여 부재

와 가부장적 의식의 변화에 대한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녀의 양육과 교육 정보 수집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본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참조하여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 지원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양육과 교육 관련 정보의 지속적

인 제공이 필요하다. 넷째, 한국어, 한국문화 이해와 자조모임 등 

다문화가족의 특성화사업은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통합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특성

화사업 영역의 유지가 필요하다. 다섯째, 본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주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내용의 심도에 대하여 만족하

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의 중간자적 역할의 

확대를 통해 타 기관과 체계적인 협업으로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및 취업자원 확대를 요구하였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를 

연결에 있어 교육수준이 높은 중국인 아내는 센터의 취업지원 서

비스에 대한 높은 기대가 존재한다.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

으면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센터는 

외국인 아내에게 취업과 개인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지

원 확대가 필요하다.

주요어 : ‘한 자녀정책’세대, 중국인 아내, 가족생활, 사회통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주제분석법

학  번 :  2014-3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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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다문화가족의 외국인 아내는 모국에 이미 형성되어있는 사회적 지지망

과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한국에서 홀로 새로운 사회 규범과 관습에 

직면하면서 아내⋅어머니⋅며느리로 살아간다. 이들의 대부분은 새로운 

환경에서 결혼, 출산, 자녀양육 등 인생의 주요한 사건들을 단기간에 경

험한다.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 속에서 외국인 아내는 친정가족과 사회적 

지지의 부재, 외국인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한 차별, 남편 및 시댁과의 

언어 및 생활습관 차이 등(박충선, 배나래, 2011; Hwang, 2016)의 어려움

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정부는 2008년에 외국인 아내의 안정적 

가족생활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사회통합을 목표로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정책의 전달기관인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게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 교육, 한국어교육, 부부교육, 부모교육, 자녀양

육, 각종 상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 10년 이상 지났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외국인 아내의 생활 어려움

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증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 센터 서비

스 관련 선행연구들은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첫 번째는 한국건강가정진

흥원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을 조사한 실적보고서(한국건강

가정진흥원, 2021), 사업별 이용률을 보고한 다문화가족실태보고서(최윤

정 외, 20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연속성, 통합성과 센터 직원

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김승일, 2019; 최새은 외, 2020) 등 이용 센터

와 센터 종사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다. 두 번째는 센터가 운영하는 단

일 서비스 또는 센터 자체 이용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다. 즉, 

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교육이나 방문 지원사업과 같은 단일 서비스의 

필요성(박시균, 최은하, 2012; 한지은, 이계승, 2018), 사업의 경제성 분석

(이경은, 박창제, 2009), 센터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서지은, 최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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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손병돈, 2014; 한지은, 이계승, 2018; Kim, 2013; Yoo et al., 2020) 

등이다. 세 번째는 센터를 이용한 외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 이차 자료

를 토대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갖는 생활지원 효과나 사회통합 효과

를 살펴본 연구들(권태연, 2018; 김안나, 최승아, 2016; Hwang, 2016; 

Sung et al., 2013)이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자가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여 

지원서비스 이용이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 효능감, 부부관계 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김혜원, 임춘희, 2012; 현경자, 2014; 현경자, 김정

화, 2017)와 가족이 함께 하는 서비스가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이나 부

부갈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김혜원, 임춘희, 2012; 현경자, 

2014)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삶의 만족’, ‘사회통합’ 등 복합성을 

고려해야 하는 변수를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는 문제가 있으며, 연구결과

가 일치하지 않고 결과에 대한 해석에 이용자 목소리가 미반영되어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운영성과를 고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

다.

  다른 한편으로 선행연구들(공은숙, 2009; 김영옥, 2007; 유은주, 2013; 

이성순, 2011; 이윤정, 2010)에서는 현재 지원사업이 외국인 아내의 한국

어 및 문화적응 교육에 치중되어 있는 등 외국인 아내의 모국문화를 무

시하면서 한국의 주류 사회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는 다문화주의

의 옷을 입은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아내

가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가능하게 하려

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목표를 감안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사회자

본이 부족한 외국인 아내가 현지 사회로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

자본의 생성 통로 역할과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자녀양육, 가족 돌봄 등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전달체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서구의 이민자정책 

연구(Graauw & Bloemraad, 2017; Hook & Glick, 2020; Shields et al., 

2016)에 따르면, 현지사회의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나 취업은 이민자의 

사회통합 수단이며 사회통합 여부를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즉, 외국인 아내의 ‘동화’수단으로 쉽게 언급되는 한국어교육,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 교육, 취업교육과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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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돌봄 서비스 등 가족정책의 영역에 속하는 지원은 이들의 사회통합

과 가족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역할은 외국인 아내의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

고, 가족생활 안정과 사회적 자립 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기

에 이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고는 정책의 성과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외국인 아내가 한국 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과정에서 

센터가 한 역할(Chung & Yoo, 2013), 생활영역별 서비스 이용 경험(김기

화, 김영순, 2018) 등을 살펴본 연구가 외국인 아내의 센터 이용 동기와 

과정 등 이용자의 경험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으나 센터 사업이 장기적

인 맥락에서 외국인 아내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이들의 시각에

서 심층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센터

를 장기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아내를 연구참여자로 하여 이들의 

관점에서 센터의 지원서비스를 이용한 뒤 경험하게 된 가족생활의 변화

와 사회통합 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와는 달리 센터 사업의 장기적 효과와 복합적 의미를 파악하고

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출신의 외국인 아내 중 중국인 아내에 초

점을 맞추고자 한다. 2021년도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아내는 외국인 아

내의 3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0년대 초부터 중국 

국제 결혼이주여성의 증가가 두드러졌기에(법무부, 2021) 다른 국적의 아

내보다 다문화가족 역사에서 오래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 

국내연구에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가 어떠한 개인 또는 

문화적 특성을 가진 집단인지를 알기 힘들다. 중국인 아내에 대한 정보

는 주로 90년대 초에 결혼중개를 통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족 아

내에 편중되어 있다(강유진, 1999; 최금해, 2007). 현재의 다문화가족은 

농촌보다 도시에 거주하는 비중이 더 높고(통계청, 2019) 가족이 구성되

는 방식이나 결혼 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다(최윤정 외, 2019). 개인을 둘

러싼 문화적 특성은 역동적이고 다양한 측면이 있기에 시간이 지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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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화함으로써(Bronfenbrenner & Morris, 2006; Chuang et al., 2018)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아내 집단 안의 문화적 다양성을 예

상할 수 있기에 연구주제에 대하여 여러 풍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제도적 변화가 발생한 중국의 80, 90년대에 출

생하고 성장한 ‘한 자녀정책’세대인 중국인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살

펴보고자 한다. 이 시대에 성장한 중국인 여성은 현재 30~40대로 아내, 

엄마로서 한국인 가족과 가족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남녀평등’ 의식이 강하며 지식 습득 또는 사회에서 

자아실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자녀’세대는 90년대 초 결혼중개를 

통해 농촌 지역으로 이주한 외국인 아내와는 다른 문화적인 특성이 가지

고 있다. 위계를 중시하는 가부장의식이 존재하는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 집단에 속하는 중국인 아내의 정착 경험과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이용을 통하여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일어난 변화, 그리고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인 아내가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게 되는가? 중국인 아내는 중국과 한국간 사회문

화적 충돌에서 초래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전략을 능동적으로 선택

할 것이다. 이들이 삶의 장벽을 해소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있어 지원사업의 역할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를 통해 중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중국인 아내의 관점으로 장기적인 

서비스 이용을 통해 이들의 삶의 장벽 해소,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등의 

삶의 측면에서 외국인으로서 일어나는 질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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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1. ‘한 자녀정책’ 세대인 중국인 아내의 특성

  1990년대부터 시작하였던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국제결혼 역사

를 보면, 중국 출신의 외국인 아내는 다른 국가 출신의 아내보다 가장 

먼저 한국에 정착한 집단이다(김선희, 전영평, 2008; 김윤경, 이부미, 

2019). 또한 그 수도 가장 많아서, 2011년에서 2021년까지 과거 10년 동

안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 간 혼인통계를 살펴본 결과(통계청, 2022)

에 따르면, 중국인 아내와의 결혼은 매년 꾸준히 30% 내외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21년 코로나19 영향으로 베트남과 필리핀 아내와의 혼인 

건수는 2020년보다 각각 57.9%, 29.2%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중국인 아내

와의 혼인 건수는 3.9%로 소폭 감소했다. 이를 보면 중국인 아내는 한국 

사회의 다문화가족을 이해할 때 중요한 연구참여자가 된다.

  중국의 80, 90년대는 국가의 경제적 개혁, ‘한 자녀정책’, ‘남녀평

등’등 많은 제도적인 변화가 발생한 주요한 시기이며 이 시대에 출생하

고 성장한 세대가 현재 한국인의 아내, 엄마로서 한국 사회에서 삶을 펼

치고 있다. 이들은 한국 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미래 세대에 자신의 

이념과 문화를 전승하는 자로서 이들의 가족과 사회 가치관과 같은 문화

적인 인식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외 연구자들이 중

국인의 양육, 성역할태도 등 부양행위와 가치관을 연구할 때 아직 집단

주의와 유교적 구조의 영향에서 증거를 찾고 있다(Chuang et al., 2018). 

중국의 ‘한 자녀’ 세대 여성들은 부모의 총애와 교육 투자를 집중적으

로 받기에 학업성취, 사회성, 경쟁의식, 자아개발, 정신적 웰빙이 비외동

자녀(non-only children)보다 더 발달되었으며(Settles et al., 2013)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남성 배우자에 가족부양자로서의 전통적 성역할 이념을 선

호하나 관계의 평등을 추구한다(Ji, 2015). 어머니가 되면 이들이‘좋은 

어머니’규범을 스스로에게 요구한다. 즉, 자녀의 돌봄과 교육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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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과학적이고 전문성 있는 육아 지식도 

가져야 한다(박홍련, 2021). 이는 이 세대의 중국인 여성들이 어린 시절

부터 남자와 동일한 교육기회를 가지게 되었으며 “지식은 힘이다(知识
就是力量)”, “지식이 운명을 변화시킨다(知识改变命运)”라는 표어에서 

알 수 있듯이 지식의 습득을 강조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기에 

생활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는 이들은 지식의 습득을 통해서 만족하지 못

한 현황을 바꾸려 한다. 이러한 특성은 중국 사회환경 맥락에서 나타난 

‘한 자녀’ 세대인 한족 여성의 연구결과들(박홍련, 2021; Ji, 2015; 

Settles et al., 2013)인데 이를 외국 사회문화 환경과 작용하여 담론한 연

구는 많지 않다.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가족맥락에서 중국인 아내의 삶을 조명한 

연구는 예상외로 적은 편이다. 선행연구에서 ‘개인’으로서의 중국인 

아내를 간과하는 경향은 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알 수 있다. 하나는 결

혼이주여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했으나 중국과 베트남, 필리

핀 등 다른 나라 출신의 아내와 함께 ‘결혼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어머니’ 등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 연구하는 경향이다(김유진, 오성배, 

2013; 김태영, 2014; 류진아, 2011; 이부미, 2016; 이수정, 김우리, 2016; 

이은경, 2016). 이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의 자녀 양육 및 교육적인 

인식, 태도, 행동 등에 대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공통적인 부분을 탐색

하는 것에 주력했는데 이주여성 국가별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양육 인식

과 행위의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특히 연구들에서 나타난 다문화가

정 어머니는 주로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며 학교와 소통의 무기력

한 이미지에 머물러 있다. 또 다른 연구경향은 어머니로서의 외국인 여

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최근 이민가족의 2세대 자녀에 초점을 둔 연

구가 증가하였는데, 중국인 어머니를 포함한 외국인 부모의 교육참여

(Xia et al., 2013), 문화적응 스트레스(정옥희, 2013; Hou et al., 2016)가 

자녀의 학업성취, 정서 발달(전자배, 2018) 등 아동⋅청소년의 발달 관계

에 관한 연구들은 많으나 중국인 아내의 특성은 주로 관련 요인 중 하나

로만 다루어진다.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이주여성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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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인 아내의 삶은 어머니 역할에만 집중되어 육아 외 다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다른 한편으로 중국인 아내의 삶에 관한 연구에서 중국인 아내의 외로

운 정서와 양육의 어려움(정용균, 2019), 자기 삶의 주체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김윤경, 이부미, 2019)와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호소

(김기화, 김영순, 2018) 등의 연구결과가 있으나 이에 대해서 중국인 아

내의 문화적 특성과 연결된 심층적인 분석이 부재한다. 사실 중국인 아

내의 양육 어려움 및 취업 욕구는 10년 전의 연구(공수연, 양성은, 2014; 

문성은, 방은령, 2012)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내용이다. 문성은과 

방은령(2014)은 중국인 아내의 취업동기와 전력을 탐색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부인 취업교육은 이들의 유일한 취업전략으로 언급만 하였

다. 

  한국내 중국인 아내의 취업 욕구와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등

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구성원으로서 이들의 사회적응 의지(김기화, 김

영순, 2018)가 강하며, 이와 동시에 공평성을 중요시하는 이들은 가족생

활에서 남편과 시댁 간의 의사결정, 육아 등의 충돌을 잘 해결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의 불화가 조성된다(김윤경, 이부미, 2019; 딩징야, 

진미정, 2018). 이러한 사회적응과 가족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5년부

터 2020년까지 15년간 지속적으로 한국남자와 외국여자의 이혼 건수 중

에서 중국인 아내의 이혼 건수가 가장 많았다(통계청, 2016, 2021). 중국 

출신의 외국인 아내의 거주기간의 장기성과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의 어

려움 등을 감안하면 이들은 사회통합과 가족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집단

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연구결과는 중국인 아내의 이주 초기의 어려움

과 욕구에만 머물러 있고 지원정책의 장기간 실행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삶의 어려움의 해결과정에서 지원정책의 역할, 

또한 이주 초기와 비교했을 때 나타난 삶의 변화 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국한족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 8 -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Sung et al., 2013)를 볼 때, 중국인 아내의 가

족 가치관, 삶의 태도 등 중국인의 문화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 위계를 강조하는 가부장의식이 존재하는 한국 사

회문화 맥락에서 근대 중국인 아내의 문화적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여 삶

을 펼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 지원

  본 연구는 중국인 아내의 삶의 경험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이용 경험을 결합하여 지원서비스가 이용자의 삶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

보는 연구로 먼저 지원서비스의 정책적 목표와 특성을 고찰할 필요가 있

다. 

  서구와 아시아 국가의 이민역사, 배경과 이민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중

심의 차이로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권은 결혼이주여성 

대상으로 전문 공공 지원서비스의 제공에 초점이 있는 것과 달리 서구는 

주로 지역서비스 기반으로 이민노동자, 난민의 사회통합에 초점을 두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성미애, 2011; Hook & Glick, 2020; Yeung & 

Mu, 2020). 

  미국, 캐나다, 유럽 국가가 대부분 지역사회 기반으로 공공도서관, 지

역대학교, 이민정착조직, 지역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한 언어교육, 취업교

육, 육아교육, 공공문화시설 이용, 이민여성과 아동을 위한 특별한 프로

그램, 상담, 1대1 멘토링(Graauw & Bloemraad, 2017; Selimos & George, 

2018; Shields et al., 2016; Thomas et al., 2016) 등 서비스를 통해 이민

자의 정착 및 통합을 지원한다. 통합서비스는 이민자 정착과정의 시작과 

이주사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 및 지원

(Shields et al., 2016)이며,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하고 포용하며 주류사회

에 통합하는 정책 및 과정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Kaushik & Dro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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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Shields et al., 2016). 캐나다의 경우는 이민자정착⋅통합서비스

(Immigrant Settlement and Integration Services)로 명칭하고 있으며 미국

과 유럽 국가는 일반적으로 통합서비스(Immigrant Integration Services)로 

부른다(Graauw & Bloemraad, 2017; Kaushik & Drolet, 2018; Shields et 

al., 2016).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지역권에서 한국과 비슷하게 이주여

성과 그들의 가정은 거주지역에 설치된 가족서비스센터(Family Service 

Centre)1)를 통해 사회통합과 가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대만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유입 배경, 유입 경로 및 삶의 어려움(Li & Yang, 2020) 

등은 한국과 유사한 상황이나 각 시⋅군에서 총 33개소의 신주민가족서

비스센터(New Immigrant Family Service Center)를 설치하여 대만의 신

주민(결혼이주여성) 및 그들의 가정을 대상으로 정착 및 가족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다. 홍콩 및 싱가포르에서도 이주여성과 그들의 가정은 

거주지역의 가족서비스센터(Family Service Centre)를 통해 정착과정에서 

직면한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목표2)를 보면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는 사회통합과 가족생활 지원 두 가지 측면의 기능이 있

다. 즉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이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에 이바지하

는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만 강조하는 서구의 이민자 지원서비스보다 가

족생활 지원정책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특징이자 장점이다.

  한국의 경우, 2008년 3월에 제정된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가족

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총괄부처 지위를 확보하고 다문화가족지원

1) IFI Network 
https://ifi.immigration.gov.tw/wSite/lp?ctNode=37695&CtUnit=19954&BaseDSD=
7&mp=2#aC
HKFWS https://www.hkfws.org.hk/how-we-help/integrated-family-services
Family Service Centre https://www.awwa.org.sg/our-services/families/family-se
rvice-centre/
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 다문화가족지원법 (law.go.kr)



- 10 -

센터의 설치·운영 및 업무 내용의 법적 기반을 제공하였다.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결혼이민자와 그의 자녀에 대한 직접 

지원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생활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 

및 한국어교육,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결혼이민자의 의료 및 건

강관리를 위한 지원,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육·교육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앞의 언급된 정책 내용의 전반부인 생활정보 제공, 

사회적응 및 직업, 한국어 등 교육서비스는 서구의 사회통합 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하고 후반부인 가족관계의 유지와 자녀에 대한 보육·교육 

등을 위한 지원은 가족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 지원정책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지원서비스의 형태로 

전달된다. 즉,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전문지원기관으로 간

주할 수 있다.

  2014년 시작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통합사업 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서비스의 전문기관으로 운

영되었으며, 2014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227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196

개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확대형)로,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

는 31개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일반형)로 분류한다. 2019년까지 서

울시에 있는 25개 센터는 모두 통합센터로 전환되었다(여성가족부, 

2020).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

센터(확대형)에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통합센터의 기본사업(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과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방문교육, 자녀의 언어발달, 통번역, 멘토링, 사례관리, 한국어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0). 즉 통합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이 비다문화가족과 별도의 구분 없이 일반 가족지원 사업도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21년 10월13일부터 센터의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하

였으나(여성가족부, 2021) 다문화가족 전문 전달기관의 특성과 센터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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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운영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칭

하고자 한다.

3. 지원서비스가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1) 지원서비스가 사회통합에 미치는 영향

  이민자의 사회정착 및 통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나 

특히 아시아 지역권에서 이민자의 적응문제를 위한 관련 서비스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Yoo et al., 2020)이며 서비스에 대한 기존 국내외의 연

구는 주로 서비스의 이용실태, Gelberg–Andersen의 행동모델(behavioral 

model)로 센터 이용요인에 대한 분석, 이민자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집중하였다(서지은, 최현미, 2012; 손병돈, 2014; 한지은, 이계승, 2018; 

Critelli & Yalim, 2020; Dias et al., 2010; Higginbottom et al., 2015; Hook 

& Glick, 2020; Kaushik & Drolet, 2018; Kim, 2013; Neufeld et al., 2002; 

Roth & Grace, 2018; Selimos & George, 2018; Yoo et al., 2020). 서비스 

이용이 이민자의 삶에 미친 영향 또는 일어난 변화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으나 국내외의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서비스가 이용자의 사회통합과 가

족생활 두 영역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면서 기존 연구의 보완해야 할 

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지원서비스가 이민자의 사회통합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등 관련 성

과는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는 외국인 이용자의 사회통합 관련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다. 서구 선행

연구에서 이민자는 이주로 인해 사회자본의 부족으로 주류사회에서 배제

된 취약집단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에 이민자의 현지사회 

언어능력, 정보의 획득능력, 취업능력 등 개인역량의 강화나 사회적 지

지, 지역사회에 대한 소속감 등의 사회자본 형성은 사회통합의 중요한 

지표(Kaushik & Drolet, 2018)로 간주하며 지역사회 기반한 서비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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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역할의 수행 여부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서구에서의 이민자정착지원기관(settlement agencies)은 이민자의 학업

문제 해결, 언어와 취업교육 제공 등 개인역량 향상에 있어 긍정적인 평

가를 받았다(George & Selimos, 2018). 동시에 현지에서 밀착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민족문화적 유대가 없는 이민자에게 서비스의 참여는 이들의 

정착생활의 중요한 일부가 되었고, 지원서비스 이용 가능한 기관 자체는 

현지사회가 이들에 환영함을 느낄 수 있는 주요한 ‘장’이 되었다

(George et al., 2017).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 통합서비스 기관이 없는 국

가인 경우, 지역사회의 공공도서관과 지역대학교가 새로운 이민자에게 

영어와 문화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써 이민자가 자주 이용할 수 있는 사

회통합의 창구로 역할을 한다. 미국의 이민자가 공공도서관과 같은 지역 

공공시설 이용할 때는 현지주민과 동등한 집단으로 한 곳에서 모일 수 

있음을 감지(感知)했고 도서관은 외국인 어머니와 그들의 자녀의 영어, 

미국문화 또는 모국문화에 대한의 학습요구를 안전하고 편한 방식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장소이다(Branyon, 2017; Thomas et al., 2016). 

  이민자들은 정착과정에서 사회환경의 변화, 새로운 문화 규범과 언어

에 대한 적응, 취업기회 감소와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사회차별 등 

많은 스트레스 요인으로(Kaushik & Drolet, 2018) 심리적인 위축을 느낄 

수 있다. 이민자들의 자존감과 개인 정체성은 새로운 사회환경에 직면하

고 있는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기에 서구의 지역서비스

는 이민자의 성취감과 자신감 등 개인역량의 재확인이 가능한 이중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 연구들(Branyon, 2017; 

Szelényi & Chang, 2002)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민자가 문화프로

그램을 참여하면서 현지 문화를 습득하는 동시에 모국문화에 대한 자부

심이 생기며 본인의 자신감을 회복하는 점으로 인하여 해당 프로그램의 

높은 참여자 수와 인기프로그램이 되는 이유로 꼽혔다. 문화멘토링 프로

그램(The Cultural Navigator Program)은 새로운 이민자에게 문화 및 지

역정보의 획득을 지원하였기에 새로운 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멘토링 역할로 장기거주 이민자에 사전교육의 진행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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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그들의 개인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Thomas et al., 2016). 새로운 이민자의 조기 정착과 지역사회자본

의 연결 역할을 하는 동시에 멘토링과 새로운 이민자 간 신뢰와 정서적 

지지 유대를 생성하여 서로 간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소개한 경우도 있었

다(Thomas et al., 2016). 

  이상 논의한 바와 같이, 서구의 연구에서 공공시설은 이민자에게 평등

과 안정적 정서 지원을 제공하며, 문화프로그램의 이용을 통해 이민자가 

현지 언어를 습득과 개인역량 강화, 지역사회 의식을 형성과 타인과의 

사회적 유대를 생성하였다. 아울러 이민자와 현지 사회자본의 연결과정

에서 서비스 기관은 핵심적인 노드 역할(Selimos & George, 2018)을 하

고 있다 등 사회통합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민자의 사회통합은 장기간 지속적인 노력을 거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사회통합의 결과도 시간을 두고 살펴

보아야 한다. 앞의 논의하였던 연구와 같이 이민자 지원서비스가 개인역

량 향상과 사회자본 형성에 긍정적인 역할이 있는 것을 밝혔지만, 서구

의 서비스는 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한 서비스라(Critelli & Yalim, 2020; 

George & Selimos, 2018) 서비스가 개인역량과 사회자본에 가진 장기적 

성과를 확인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서구의 이민자 지원서비스

는 주로 사회통합만 초점을 두었기에 가족생활 지원에 관련 연구결과를 

찾기 힘들다.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문 전달기관으로써 한국어교육, 한국

문화체험 등 사회적응 교육, 다문화강사 양성, 바리스타, 취업준비 등 직

업교육을 집중적으로 제공한다는 점은 서구의 각종 공공시설을 통해 이

민자에게 분산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다르다. 이에 주로 질적 연구

로 통합서비스의 성과를 고찰한 서구연구와 달리 국내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이용 여부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개인역량 향상 여부

와 가족생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양적 연구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임파워먼트 설문조사를 한 연구(김안나, 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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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016)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과 생활만족도의 관계

에서 개인, 대인관계, 정치사회 역량 등 척도로 측정된 임파워먼트는 완

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직접 영향은 없으나 이주여성의 개인역량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개

인역량이 높을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와 

반대로 2012년의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국적취득, 취업

여부, 한국어능력 등 문항을 사회통합의 결과물로 서비스 이용 효과를 

측정한 연구(Hwang, 2016)에서는 데이터를 성향점수매칭 후 결과물의 평

균 차이를 비교한 결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각 사회통합 지표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양적 연구의 공통된 문제점

은 형태와 종류가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이용경험 여부’로 통합하여 

묶은 것이다. 사회통합도 다양한 측정지표로 구성하는 것임에도 불구하

고 ‘국적취득’, ‘취업여부’또는 한국어능력 등 몇 개 문항만으로 구

성되어 실태조사 데이터에서 센터 이용과의 선후 순서의 확인이 힘든 상

황으로 통합성과를 검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처럼 기존 연구에서 변수 간의 시간 순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기에 한국어와 정보획득 등의 개인능력과 서비스 이용 간의 선후 순서 

또는 양자의 관계에 대한 양적 분석결과가 일관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한국어를 잘하면(서지은, 최현미, 2012; Kim, 2013) 지원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있는 반면, 이와 상반된 결과도 있었다(손병돈, 

2014; Yoo et al., 2020). 외국인 아내가 이주 초기에는 한국어능력이 낮

고 한국어교육 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더 높기에 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해석이 있는 반면(손병돈, 2014) 거주기간과 한국어능력 모두 한국어교육 

및 문화적응 서비스 이용과 정적인 관계가 나타난 결과(Kim, 2013)에 대

한 해석은 한국어는 외국인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개인능력이기 

때문에(손병돈, 2014; Yoo et al., 2020) 외국인 아내의 양호한 한국어능

력은 서비스의 이용에 접근하는 중요한 수단이다(Kim, 2013)는 의견도 

있었다. 외국인 아내의 개인역량은 지원서비스 이용의 진입조건인지 아

니면 서비스 이용 후의 결과인지 또는 이 양자 간에 어떻게 상호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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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 관점으로 본 질적 연구를 통해 고찰할 필

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서구연구에서는 이민자의 서비스 이용 성과는 주로 사

회통합의 차원에서 주목하였고, 홍콩⋅대만⋅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지역권은 외국인 아내를 위한 가족서비스센터가 있으나 센터 사업에 관

한 연구가 학술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Wu와 Chow(2013)에서 

홍콩의 결혼이주여성이 통합가족서비스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외국인 아

내의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 이외에는 외국연

구에서 지원서비스가 이민자의 가족지원 성과에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것

이 힘들었다. 한국의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는 서구의 이민자 통합서비

스와 차별화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이에 내포된 가족정책적 특성이며 서

비스 이용이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른 국가보다 자료

를 찾기 수월한 편이다. 

2) 지원서비스가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Bogenscheider(2014)는 가족영향렌즈(family impact lens)라는 용어로 가

족정책 평가의 관점을 설명하였다. 즉 한 정책을 가족정책으로 살펴보았

을 때 이 정책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

다. 선행연구에서 서비스 이용이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에 미치는 영향

은 주로 이들과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 결혼생활 안정감과 효능감, 자녀

의 양육과 학교적응 등으로 연구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생 둔 외국인 어머니와 초등학생 자녀 

대상으로 부모교육 방문서비스의 참여와 자녀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대한 

연구결과는 임신·신생아기와 아동기에서 어머니의 부모교육 방문서비스 

참여시간이 많을수록 초등학생 자녀는 학습활동, 교우관계, 교사관계에

서 잘하는 것이며, 부모교육의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성장 영역의 도움 

정도는 자녀의 교우관계 적응과 정적 관계, 부모자녀관계 증진의 도움 

정도는 자녀의 학교규칙 적응과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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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및 건강지도, 생활지도 또는 입학준비 등 내용이 자녀의 학교적응

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신미정, 이봉민, 2015). 이 연구결과를 

보면 부모성장과 부모자녀관계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이 

음식 및 생활지도 같은 내용보다 다문화가족에 더욱 실질적 지원 효과가 

있었다.

  센터 서비스 참여는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혜원, 임춘희, 2012)에서는 군산시에 거주 중인 105명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조사결과,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하위요인 중 프로

그램의 참여횟수와 참여만족도는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 효능감과 관계

가 없었고, 프로그램에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한국어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높을수록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 효

능감이 높아졌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만족도보다 서비스 이용과

정에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외국인 아내의 결혼생활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을 보여줬다. 2008년에 558명 외국인 아내 대상으로 다문

화가족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관계와 결혼안정감에 주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현경자, 2014)에서는 사업이용이 외국인 아내들이 보고된 가족 차원

과 지역사회 차원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긍정한 변화와 정적 관계가 

있었고, 그런 변화는 부부갈등 인식과 부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며 결혼

만족과 결혼안정으로 측정된 결혼안녕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지원사업 이용이 부부갈등과 직접 정적 관계가 있다는 원인

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예상과 다르게 나타난 결과에 대한 설명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은 부부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현경자, 2014)한다. 현경자와 김정화(2017)의 다른 연구에

서는 스트레스 요인인 경제 곤란과 문화 도전은 지원서비스 이용과의 상

호작용이 부부 각자의 우울과 공격적 갈등 반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예상과 다른 결과도 나타났다. 지원서비스의 이용 수(數)는 

다문화가족 부부 각자의 우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경제 곤란 

수준이 높을 때에는 서비스 이용기간이 긴 집단에서 이용기간이 짧은 집

단보다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원사업이 내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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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부부갈등의 요소들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연구참여자의 직접 목소

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면 비교적 명확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

다.

  한 가지 주목할 점으로 지금까지 고찰된 연구들을 보면, 센터 사업의 

운영성과에 초점을 둔 것보다 대부분 연구는 외국인 아내의 한국 삶의 

여러 영향요인 중 센터 서비스의 역할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외국

인 아내의 ‘삶의 질 향상’은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부 목표로 법적

인 명시가 되어있기에 기존의 연구들은 지원정책의 목표에 따라 삶의 질

을 고찰할 때 사용 가능한 하나의 지표로 생활만족도를 사회통합의 성과

로 검증하거나(Hwang, 2016) 이주여성의 사회적응과의 관계성을 탐색하

는(정유리, 2014) 경우 등이 있다. 

  서비스의 이용을 생활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계량적 분석한 선행연구

에서는 결과가 일관되지 않다. 2009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이터를 이

용하여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으로 개인, 가족, 지역과 사회 

등 체계에서 외국인 아내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Sung 

et al., 2013)에서 지원서비스 이용은 지역 체계의 하위요인으로 중국 한

족만의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조선족, 베트남과 필리

핀 아내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었다. 2015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

이터를 이용하여 똑같이 Bronfenbrenner의 생태학적 관점을 적용한 생

활만족도 영향요인을 분석결과는 지원서비스의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영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권태연, 2018). 앞에서 두 연구가 모

두 생태학적 관점으로 ‘다문화가족실태조사’ 데이터에 적용한 연구인

데 연구결과가 차이가 있게 나타난 점에 대해 앞선 두 연구의 해석은 다

음과 같다. 권태연(2018)은 센터의 이용률이 낮거나 이주여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지 않아 결과에 대한 추측하였고 Sung et 

al.(2013)은 한족여성이 익숙하였던 ‘전통적 부계중심 가치’를 담은 지

원서비스는 유용한다는 반면 필리핀과 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신념은 서

비스가 전달하는 가치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서비스 이용이 그들의 생

활만족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수치로 도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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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론은 실제 이용자의 경험을 추가할 수 있다면 결과확인 및 해석에 있

어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서비스 이용이 생활만족도에 영향이 없는 양적 연구도 있었지만(김안

나, 최승아, 2016; 정유리, 2014), 사실은 생활만족도는 외국인 아내의 한 

시점의 생활상태인데 서비스 이용의 전과 후의 두 시점에서 측정한 생활

만족도 차이가 아니므로 연구참여자와 분석방법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센터의 이용 성과에 

대한 단순한 통계적 관계로 인해 단언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서비스 이용은 외국인 아내의 현재 생활만족도와 같은 삶의 질 지표에 

미치는 영향에서 일관된 계량적 분석결과를 얻기 어렵다. 기존의 연구가 

횡단적 자료에 기반하여 서비스 이용이 데이터를 수집 시 인과관계를 밝

힐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더불어 지원사업의 전반적 성과를 고찰하

려면 연구참여자 조사 당시의 삶의 상태보다 삶의 질의 변화를 통해 살

펴봐야 한다(Martin & Kettner, 1996; Patti, 1987). 삶의 질의 변화는 일

정 시간이 경과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변화과정’이기에 하나의 추상

적인 변수로 정의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기존의 질적 연구에서는 지원서비스의 전반적인 이용을 통해 외

국인 아내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을 심층적으로 밝힌 연구는 드물었다. 

주로 여성학이나 사회복지학에서는 독립적인 주체로서의 외국인 아내들

의 현지사회 삶에 관심을 두었기에 센터의 자조모임, 통번역사 등 특정 

프로그램이 여성의 사회적 자립과 참여에 있어 미치는 영향을 언급했을 

뿐, 센터사업이 외국인 아내의 사회통합 성과에 초점을 둔 연구가 아니

었다. 외국인 아내를 통번역사로 운영한 통번역 서비스는 이용자에 만족

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외국인 통번역사가 서비스의 제공자로서 새로운 

이민자에 사회통합과정의 롤모델이 되며 통번역사의 경력을 기반으로 본

인의 취업기회도 넓혀진다는 연구결과(Lee et al., 2016)가 있으며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내의 센터의 자조모임 프로그램의 참여를 

통해 원래 개인의 상태로 존재하던 이들을 공적인 자리에 한데 모이게 

함으로써 이들이 서로 공통의 문제의식과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적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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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을 확인시키고 집단적인 비판의식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연구결과가 있

다(민가영, 2011). 중국인 아내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요리교실 또는 자녀

교육방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종사자에게 가정 문제 등을 같이 

얘기함을 통해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므로 종사자가 본인에게 정서적인 

지지자, 정보 제공자, 한국어와 문화를 알려주는 교육자 등의 다양한 역

할 수행하는 것을 언급하였고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여를 

실현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 사례가 있었다(김기화, 김영순, 2018). 

앞선 연구에서 지원서비스의 패러다임은 외국인 아내에 대한 동화주의라

는 비판적인 시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김기화, 김영순, 2018; 민가영, 

2011) 이러한 관점을 지지하는 논거 제시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Chung과 Yoo(2013)는 스트레스 모델을 기본 분석 틀로 하여 외국인 

아내의 초기 스트레스 해소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의 긍정

적 역할을 설명하였으나 외국인 아내 집단 내부의 다양성과 이들의 정착 

장기화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의 목소리로 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동기, 

이용과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 등 일련의 역동적인 과

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4. 이용자 관점의 지원서비스 연구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는 일종의 휴먼서비스로, 휴먼서비스의 의도된 

결과(outcomes)는 이용자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의 삶의 질의 변화로써 

이용자 중심(client focus)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Martin & 

Kettner, 1996). 특히 정책운영 성과를 검토 시 일반적으로 효율성 관점

(the efficiency perspective), 품질 관점(the quality perspective)과 효과성 

관점(the effectiveness perspective) 등 3가지 관점으로 적용할 수 있으

며, 이 중에서 효과성(effectiveness)은 휴먼서비스의 가장 높은 형태의 

운영성과로 관리자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Martin & Kettner, 

1996; Patti, 1987). 이를 주장하는 이유는 서비스는 사회(복지)기관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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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업이며, 서비스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자원의 획득, 자원의 효율적

인 활용 또는 직원의 업무만족이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서비스를 통

해 인간과 그들이 사는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Patti, 1987).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선행연구들은 서비

스 운영성과 연구에 그치는데 한계점이 있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이용자의 사업 참여경험을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이용

자 만족도를 조사한 실적보고서, 사업별 이용률을 보고한 다문화가족실

태보고서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접근성, 연속성, 통합성과 센터 직원

의 전문성, 연속성, 책임성(김승일, 2019; 최새은 외, 2020) 등 서비스가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를 나타낸 지표로 측정하였다. 이는 서비스가 달성

된 성과가 아니라 서비스 품질에 대한 연구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관

점으로 서비스 이용이 다문화가족에게 가져온 영향과 삶의 질의 변화를 

검증한 성과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김태훈과 배성훈(2020)은 2007년부터 2019년 12월까

지 한국교육학술정보원(www.riss.kr)에서 제공하는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

문을 선정하여 추출된 총 151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관련 연구들의 제

목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다문화’, ‘종사자’, ‘서비스’

가 출현빈도에 있어 3위권 안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종사자와 서비스 관련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관련 연구가 다소 종사자의 관점으로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용자 관점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선정할 때 서비스 

이용 기간이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인지 등에 대한 

배경 설명이 부족하여 이용자가 과거 이용하였던 특정 프로그램의 장단

점을 언급하였거나(김기화, 김영순, 2018; 김윤경, 이부미, 2019) 한국어교

육 참여경험만 있는 다문화가족이 센터의 프로그램에 대한 발전되는 모

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

는 의견을 참조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전반에 대한 부정 평가를 내

린 경우도 있었다(문성은, 방은령, 2012). 이러한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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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장기적 성과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재까지 살펴본 중국인 아내의 삶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를 바탕

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존 연구는 사업의 전반적인 성과 및 외국인 아

내의 삶의 변화하는 과정과 이들의 특성을 파악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

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아내는 2000년대 초의 초기정착 단계

에서 장기체류 단계로 전이하고 있으며(최윤정 외, 2019) 10년 정도의 거

주기간을 걸친 외국인 아내의 경우 정착 초기보다 현 단계의 삶에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더불어 십몇 년 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를 운영해

왔기에 오늘날 이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에 있어 서

비스의 장기적 이용을 통해 가져오는 변화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그동안 기본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발전하

고 있기에 정책적인 실증연구도 이에 발을 맞추어 가야 한다. 특히, 다

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삶의 질의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

한 정책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본 연구는 서비스 이용과 이용자의 삶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나는 변화를 파악하여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

할 수 있으며 정책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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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1) 연구참여자 선정과 모집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국인 아내를 대

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질적 변화를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적 변화

는 일정 기간을 지나야 발생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을 센터 서비스 이용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첫째, 프로그램의 운영 기간3)을 보면 

한국어교육인 경우 1년 단위로 과정을 운영하고 있기에 교육을 통해 어

떠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어교육과 같은 서비스의 이용 기간은 

최소 2년이 지나야 서비스의 이용자로 간주한다. 둘째, 한국어교육 등 

단일 서비스의 효과보다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업 효과를 살펴보기 위

해 한국어교육 이외에 하나 이상의 다른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 지원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참여한 경험

이 있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에 센터 이용 기간은 최소 2년 이

상으로 한국어교육 이외에도 다른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한 중국인 결

혼이주여성을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에서 삶을 펼치고 있는 중국인 아내의 적응과정과 센터 

이용 경험에 초점에 두기에 다문화가족의 거주 비율이 높은 서울, 인천, 

경기(통계청, 2019) 등 수도권으로 제한하여 연구참여자를 모집하였다.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연구참여자를 중국인 커뮤니티와 지인의 소개를 

3)https://dchfc.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22C324/receipt/view.d
o?seq=116890

https://dchfc.familynet.or.kr/center/lay1/program/S295T322C324/receipt/view.do?seq=116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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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과 의도적 표집(purposive sampling) 

방법으로 모집하였으며, 삶의 어려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

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자료가 포화될 때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센터 이용자 14명 중국인 

아내를 연구참여자로 모집하였다.

  2021년 7월에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로부터 연구계획에 

대한 승인(IRB No. 2107/002-001)을 받은 후에 즉시 연구참여자 모집을 

시작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에 잘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초기 모집은 중국 지인이 추천하는 중국인 이주여성들이 활발하게 활동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구참여자 모집설명문을 중국어로 게재하였다. 

동시에 공식 이메일 주소를 확인한 서울시에 소재한 16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 모집요청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모집설명문에서 연구자의 통

신번호와 중국 SNS (Wechat) 개인 ID를 모두 기재하였다. 이는 연구참여

자가 모집설명문을 보고 먼저 연구자에게 연락하는 방식으로 연구 참여

의 자발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집설명문을 게재한 후 연구에 참여 의사가 있는 

중국인 결혼이주여성이 자발적으로 연구자에 연락하여 참여 의사를 밝혔

다. 이에 연구에 대해서 재차 설명하며 참여자 선정조건에 부합 여부를 

확인하여 의도적 표집 방식으로 일부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처음 설

명문을 게재하였던 온라인 커뮤니티의 회원은 모집 소식이 다른 중국인 

커뮤니티에 전달되어 설명문을 보고 주변 친구에게 알리는 눈덩이 표집

으로 일정 수의 연구참여자를 짧은 기간 안에 확보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메일을 받은 한 센터의 중국인 통번역사가 연구자에 연락하여 개인적

인 네트워크 중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중국인 아내 몇 명의 연락처를 

전달하였다. 받은 연락처로 이들과 통화를 하여 참여 의사와 참여자 선

정조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모집과정을 통하여 거주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었고 다양하게 센

터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아내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

하여 2021년 8월부터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시작하였다. 심층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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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을 진행하면서 자료 수집이 포화할 때까지 연구참여자의 소개로 연구

와 부합된 센터 이용자 4명을 추가 모집하였다. 이렇게 개인적 네트워크

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 14명을 모집하였다. 

  14명의 연구참여자의 심층면접은 2021년 8월부터 12월까지 네 달 동안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을 진행하는 시기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

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IRB로부터 승인을 받은 Zoom의 비대면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시간을 약속하고 

나서 연구참여자에게 IRB의 승인된 ‘연구설명서 및 동의서’, 중국어과 

한국어 두 가지 언어로 작성된 연구 내용, 면접 시간 등 설명된 내용문

을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서명이 있는 동의서를 수령 후에 

심층면접을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2) 연구참여자 특성

(1) 일반적 특성

  14명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참여자의 연령, 

거주기간, 결혼기간, 가족의 연령 등 면접 당시 2021년 기준으로 기재하

였다. 연구참여자는 주로 30대 초중반과 40대 중반에 집중되어 있다. 연

구참여자의 평균연령은 37세이며 한국인 남편의 평균연령은 46세이었다. 

남편과의 나이 차는 10세 이상인 경우가 5명, 8~9세인 경우가 5명이었

다. 결혼기간과 거주기간은 결혼경로에 따라 차이가 보이며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9명이었다. 한국에 먼저 와서 유학 시절

을 보냈고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4명의 결혼기간은 10년 미만인 경우가 

3명, 나머지 한 명은 10년이었다. 중국에서 한국인 남편과 연애결혼한 

연구참여자인 경우는 대부분 중국에서 결혼생활을 일정 기간을 보낸 후 

남편과 자녀 함께 한국에 입국하였기에 한국의 거주기간이 결혼기간보다 

짧은 경향이 있었다. 지인 소개로 결혼한 경우는 결혼기간과 거주기간은 

일치하였다. 14명 연구참여자 중 1명의 조선족 이외에는 모두 한족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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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명 조선족 참여자의 친정어머니는 한족이며 한족학교에 다니기에 

한국에 입국 당시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들의 한국 체류

자격은 영주, 결혼이민, 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국적을 취득한 

연구참여자는 입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 바로 귀화를 하였고 다른 

연구참여자는 귀화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다.

  14명 연구참여자는 모두 자녀가 있으며 자녀 2명이 있는 참여자는 9

명, 자녀 한 명만 양육하는 참여자는 5명이었다. 연구참여자 모두는 추

가로 아이를 낳을 계획은 더 이상 없다고 하였다. 대부분 연구참여자의 

직업특성은 매우 불안정하였다. 이 중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참

여자는 다문화 사회적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1명과 다문화통번역사로 근

무하고 있는 1명으로 이를 제외한 다른 참여자의 직업상태는 불안정하였

다. 면접 당시 대부분은 한국 화장품, 옷, 사치품을 구매한 후 중국에 보

내는 방식으로 시간제 일을 하고 있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다른 

고용복지센터의 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시간제 일이나 직업을 구한 지 얼

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연구참여자의 남편은 대부분 직업이 있는 상

태이었다. 1명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한 상태였으며, 1명은 

장기간 중국에서 근무하여 부부가 장거리 별거 생활이 10년 이상 지속 

되었다.

  연구참여자의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면접 당시 시댁과 동거하는 경우가 

4명이었으나 대부분 연구참여자가 입국 초기에 시댁과 함께 몇 년을 지

낸 후에 핵가족으로 독립하는 거주경험이 있었다. 

(2) 센터 서비스 이용 특성

  연구참여자가 공공 기관을 이용하는 특성은 <표 2>와 같다. 자발적으

로 연구를 참여한 참여자는 주로 서울과 인천에 거주하고 있기에 이들은 

서울, 인천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이다.

  연구참여자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구 센터를 장기간 이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서울의 지역구 센터를 몇 개 이용하는 3명의 연구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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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는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거주하는 지역구에서 제공하지 

않아 다른 지역구에 찾아가서 이용하였다. 이 중 2명은 원래 교육, 생활

정보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기에 다른 기관도 활발하게 이용하는 경험

이 있었다. 인천의 지역구 센터를 이용하는 연구참여자 중 1명은 센터의 

중국어통번역사 직원이며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구의 이용자로서 센터 서

비스를 이용하였다. 나머지 1명은 이사 때문에 여러 지역구 센터를 이용

하였다. 

  14명의 연구참여자 중 한국유학 경험이 있는 4명을 제외한 다른 연구

참여자는 모두 한국어를 배우기 위하여 처음으로 센터를 이용하게 되었

다. 이에 <표 2>의 ‘서비스’란에서 한국어교육이 맨 앞에 기재된 참여

자들은 처음에 한국어교육을 위해 센터를 방문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살펴보면 중국인 아내가 서비스를 다양하게 이용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한국어, 자녀 관련 서비스, 개인 취미활동, 취업교육, 

부모교육, 가족 활동 등을 모두 이용하였다. 중국 출신의 연구참여자는 

취업에 관심이 많아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함과 동시에 여성인력개

발센터, 고용복지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센터, 각종 복지센터의 취업서비

스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편이었다. 이는 연구참여자가 한국에서 취업

하고 싶은 목표와 연관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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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이름(가명)
본인
연령

남편 
연령

결혼
기간

거주
기간

결혼경로 민족 비자 본인직업 남편직업 자녀특성 시댁과 동거 경험

01 티안웨이 32세 36세 8년 14년
연애

(한국 유학)
한족 영주

시간제
(다문화강사)

회사원 1남(4세) 비동거

02 왕진진 34세 45세 8년 13년
연애

(한국 유학)
한족 영주

시간제
(데이터표시)

개인
사업

1녀(6세)
1남(3세)

비동거

03 황친 31세 40세 6년 10년
연애

(한국 유학)
한족 영주

시간제
(한국직구)

가족
사업

1남(5세) 동거(시부모, 6년)

04 류효연 36세 45세 10년 12년
연애

(한국 유학)
한족 영주

시간제
(바리스타, 
다문화강사)

회사원
1남(9세)
1녀(6세)

비동거

05 장영진 35세 43세 6년 5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결혼이민 주부

실업 
(시간제)

1녀(5세)
1남(3세)

비동거
(시부모 없음)

06 진란 38세 50세 10년 6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결혼이민

시간제
(한국직구, 
화장품판매)

회사원 1남(9세)

동거
(시어머니, 5년)

비동거(현재)

07 닝산산 39세 45세 15년 12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영주

시간제
(한국직구)

회사원
2남(14세, 
11세)

동거
(시어머니, 시누이, 

12년)

08 조춘설 36세 37세 6년 6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결혼이민 주부 회사원

1남(5세)
1녀(4개월)

비동거

09 리아홍 46세 52세 18년 6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결혼이민

직원
(소기업 사무직)

개인
사업

1녀(16세)
동거(시누이 2명)

10 정채경 36세 50세 14년 14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귀화

직원
(차茶문화회사)

회사원
1남(13세)
1녀(10세)

동거(시부모, 5년 )

비동거(현재)

11 양옌옌 42세 56세 13년 13년 소개 한족 귀화 자영업 자영업
1녀(12세)
1남(9세)

동거(시부모)

12 최빙빙 39세 47세 15년 15년 소개 조선족 귀화
직원

(다문화사회적기업)
자영업

1녀(14세)
1남(7세)

동거
(시어머니, 4년)

동거
(현재, 친정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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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모든 연령, 기간은 인터뷰 당시를 기준으로 함

13 우춘련 44세 50세 18 12년
연애

(중국 만남)
한족 영주

센터 직원
(통역사)

회사원
(중국)

2남(17세, 
13세)

동거
(시어머니, 남편의 형 

가족, 7년)

비동거(현재)

14 마오단 34세 48세 4년 4년
연애

(인터넷채팅)
한족 결혼이민

시간제 인턴
(의료통역)

건설
현장직

1남(2세) 동거(시부모, 2년)

비동거(현재)



- 29 -

<표 2> 연구참여자의 센터 이용 특성

번호 이름(가명) 연령 센터 기간 서비스  기타 기관(기간)

01 티안웨이 32세 서울 A구 2년 6개월 자녀언어발달, 이중언어, 다문화이해교육, 외국인봉사단, 수공예 수업 여성인력개발센터(6개월)

02 왕진진 34세 서울 B구 5년
자녀가정방문지도교육, ITQ Excel자격증, 다문화강사양성과정, 수공예 
수업, 취업박람회

고용복지지원센터(10개월)
여성인력개발센터(3개월)

03 황친 31세 서울 E구 6년 부모교육, 부부교육, 한국어교육, 바리스타, 요리수업, 자조모임, 가족여행 무

04 류효연 36세 서울 E구 6년
부부교육, 한국어교육, 통번역과정, 다문화강사양성과정, 취업교육, 
바리스타, 다문화자녀에 관련 각종 활동, 자녀취미활동, 가족여행

무

05 장영진 35세 서울 C구 5년
한국어교육, 부모방문교육, 부부교육, 다문화강사양성과정, 
의료통번역과정, 이중언어, 요리수업, 수공예수업, 각종 행사

외국인노동자센터(5개월)

06 진란 38세 서울 D구 5년 9개월
한국어교육, 부모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자녀가정방문지도교육, 
자조모임(전통무용), 외국인봉사단, 리더십교육, 바리스타, 요리수업, 
자녀취미활동, 각종 행사

무

07 닝산산 39세 서울 C구 13년
한국어교육, 부모방문교육, 자녀언어발달, 취업지도교육, 문화체험, 
수공예수업, 가족여행

¡¡지구촌(6개월)
외국인노동자센터(3개월)

08 조춘설 36세 서울 F구 3년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부모교육, 가족텃밭체험, 수공예수업, 요가수업 무

09 리아홍 46세

서울 
   

     
 

D구
(6년)

6년 한국어교육, 컴퓨터교육, 바리스타, 수납정리, 가족봉사, 각종 체험활동
A외국인노동자센터(3년) 
B외국인노동자센터(1년) 

글로벌빌리지센터

C구
(6년)

H구
(6년)

10 정채경 36세
서울
     

H구
(5년)

10년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요리수업, 취업교육,  자녀취미활동, 각종 
체험활동

A종합복지관(5년)
B종합복지관(5년)J구

(5년)

11 양옌옌 42세
서울 
     

D구
(12년)

12년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부모교육, 요리수업, 꽃꽂이, 각종 체험활동 외국인노동자센터(3년)
G구
(2년)

12 최빙빙 39세 서울 A구 12년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아동입학전교육, 청소년 성교육, 아동심리상담, 
청소년기 아동 대화법, 각종 모임, 취업교육, 자녀취미활동, 가족활동

외국인노동자센터(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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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처음으로 센터를 이용하는 목적이 한국어교육을 위한 연구참여자는 서비스 란에서 ‘한국어교육’으로 시작하여 기재됨

     지역구 센터는 영어 대문자로 표시하되 서울시와 인천시에 소재한 센터는 같은 영어 대문자로 표시하였으나 다른 센터임

13 우춘련 44세
인천 
    

A구 

8년 한국어교육, 자녀가정방문지도교육, 자녀멘토링, 아동야구단, 문화체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1년)B구
(직장)

14 마오단 34세

인천 
 
  
   

C구
(2년)

3년 6개월 한국어교육, 부모방문교육, 통번역과정, 요리수업, 이중언어 구청(18개월)
A구
(1년)

D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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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료 수집

  중국인 아내의 사회통합과 가족생활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가 

가져온 삶의 변화를 탐색하기 위해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토대로 연구참

여자에게 일대일 심층면접(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개인적 감정, 의견,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모을 수 있는 효과적인 질적 방법으로,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통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Milena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의 삶, 센터 이용을 통해 

한 삶의 변화 등의 주제를 중국인 아내의 관점으로 심층적인 해석 및 이

야기가 필요하기에 심층면접은 본 연구의 목표에 부합하는 연구방법이

다.

  심층면접에서는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구성된 개방형 면접 질문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깊이 있는 견해를 끌어내고자 

하였다. 사전 질문을 준비하나, 연구참여자의 반응에 따라 질문을 조정

하여 연구참여자의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심층면접을 진행

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가 모국어로 편안하게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심층면접을 중국어로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서 연구참여자와 

연구자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역동적인 교류를 할 수 있었다.

  1차 심층면접 완료 후에는 면접 현장에서 파악한 연구참여자의 반응, 

이야기와 연구자의 생각을 연구노트로 작성하여 분석시 추가적 자료로 

활용했다. 그리고 면접자료를 수집하는 데 수정된 질문을 적용 및 검증

의 과정을 걸쳐 효율적인 면접 질문을 구성하도록 노력하였다. 연구주제

에 대한 연구참여자의 가장 완전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소모 질문

(throwaway questions), 필수 질문(essential questions), 부가 질문(extra 

questions), 탐색 질문(probing questions) (Lune & Berg, 2017) 등을 함께 

활용하였다. 심층면접 질문의 영역은 ‘삶의 경험’과 ‘센터 이용 경

험’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경험’의 필수 질문은 다음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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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현재는 안정이 

   되었나요?

2) 한국에서의 삶에 대해 어떤 기대를 갖고 있었나요?

3) 본인이 생각하기에 한국에서 만족스러운 삶은 어떤 것인가요?

4)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5) 안정적인 가족생활은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나요?

6) 한국 사회에 진정으로 녹아들었다는 것은 어떤 건가요? 

‘센터 이용 경험’의 필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처음에 센터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게 되었나요?

2) 어떤 이유에서 센터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게 되었나요?

3)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한국에서의 삶에 도움이 되었나요?

4)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족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나요? 

5)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사회생활을 할 데 도움이 되었나요?

6) 당신의 삶에서 센터는 어떠한 의미를 갖나요?

  연구참여자에 대한 면접은 2회로 진행하였으며 첫 번째 면접에서 ‘센

터 이용 경험’보다‘삶의 경험’영역에 관련한 질문 위주로 진행하였

다. 첫 번째 심층면접을 진행한 후에는 바로 녹취록 전사 작업을 시작하

며 두 번째 심층면접이 시작하기 전에 완성하였다. 두 번째 면접에서는 

정리된 첫 번째 면접 내용에서 더 심층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과 추

가적인 질문을 진행한 후 ‘센터 이용 경험’에 대하여 더욱 자세하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면접이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의 연구주제에 관련 

이야기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도록 연구자가 시간의 제약을 두지 않고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자세로 참여자의 이야기에 공감과 이해

함을 표시하여 편한 상호작용 속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1회 면접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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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균적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연구참여자 대부

분의 성향은 말하기를 좋아하고 연구자와 단기간 안에 라포를 형성하였

기에 2시간의 면접 시간이 알차게 진행되었다. 심층면접 내용은 연구참

여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Zoom의 녹화기능으로 기록하였다. 녹화된 영

상자료를 보면서 당시의 생생한 현장을 다시 관찰과 회상을 통해 전사 

작업을 하였다. 자료 수집의 모든 과정은 서울대학교 IRB로부터 받은 승

인을 엄수하여 진행하였다.

3. 분석방법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에서 얻은 14명 연구참여자의 자료를 꼼꼼하게 전

사한 녹취자료는 주제분석법(thematic analysis)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법은 경험이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자료 안에 있는 주제를 식별 

및 분석하는 방법이다(Braun & Clarke, 2006). 주제분석법의 주된 목표는 

연구참여자가 특정한 연구 질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

하는지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것이다(Guest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 아내의 한국 삶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어떻게 이용하게 되며 

센터 이용이 이들의 삶에 가져온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설

명하고 이해하려 한 연구목표를 위해 주제분석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 자료의 분석은 Maxqda(20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Guest 외

(2012)의 주제와 코딩 분석방법에 따라 내용코딩(content coding)과 구조

코딩(structural coding)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는 이 과정에서 핵심 

면접 질문을 이용하여 분석 틀을 구축한 후에 미시분석 기법(open 

coding)으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문장, 단락 등을 분석단위로 뽑아내 라

벨을 붙였으며 개념을 정의하였다(concept definition). 자료를 읽으면서 

비슷한 내용과 차원을 가진 분석단위들을 분석 틀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구조적으로 분류하며 새로운 분석단위가 나오면 새롭게 개념을 정의하였

다. 추가되는 면접자료로부터 계속적 비교분석법을 사용하여 코드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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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또는 교정하는 일차 범주화 과정을 거쳐(서은영 외, 2008) 주제

(themes)를 발견할 수 있는 구조적 코딩북(structural coding book)을 생

성하였다. 이차분석에서는 코딩북의 범주 항목 간의 관계, 연결점 등을 

고려하여 하위주제를 선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 하위주제를 반복해서 

비교하면서 주제의 빈도 등 가시화 도표를 보조 도구로 사용하여 중심주

제(central themes)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주제분석 과정을 거쳐 도출된 

중심주제는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센터 이용’, ‘센터 

이용 후 변화와 센터에 대한 바람’ 등 두 가지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

한 중심주제, 하위주제, 핵심개념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4. 자료의 신뢰도

  본 연구는 앞에서는 언급하였듯이 연구참여자의 한국에서의 삶의 어려

움과 센터 이용 후 변화를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연구참여자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중국어로 진행된 심층면접 내용을 의미 손상 없이 

번역한 작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에서 15년 이상 거주했으며 한

국어능력시험(TOPIK) 6급4)을 취득한 연구자 본인이 Google 번역과 

papago 번역 도구를 활용하여 일차 번역하였다. 일차 번역문은 유학경력

이 있어 한국어와 중국어 모두 원어민 수준으로 구사하는 전문가에게 교

정작업을 거쳤다. 다음 이차 번역본을 토대로 중국어교육을 전공한 전문

가와 함께 문구 하나 하나를 일대일로 대조하면서 연구참여자가 말하고

자 한 의미나 표현하고자 한 뉘앙스를 놓치지 않고 최종 번역 작업을 마

무리 하였다.

4) 6급은 TOPIK의 최고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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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면접자료의 범주화

중심주제 하위주제 핵심개념

1.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

력과 센터 이용

답답한 

가족생활의 

탈출구 찾기

다정하고 가족 부양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남편을 원함

실제는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남편

시댁의 도구적, 금전적 지원을 원했으나 실제로는 받지 못함

함께 거주하기에 시댁과 거리를 두지 못함

부부 사이에서 시부모의 안 좋은 역할

센터는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안식처

가족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문화 

습득

한국의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과 잘 살기 위한 의지

한국어, 문화차이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는 독립적 일 처리가 겁남

센터에서 한국어를 무료로 배우는 기회 제공

학원의 한국어교육과 센터 교육의 비교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 필요한 문화 지식의 습득 기회 

외로움 등 문화적응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 

양육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과 

센터의 종합적 

정보 제공

자녀는 삶의 여러 의미를 부여함

자녀의 정신건강이 가장 중요

자녀를 위해 가족생활, 사회통합에 노력

남편의 양육 참여에 대한 기대와 불만

자녀발달 단계에 따른 양육, 교육 정보 등의 부족

교육정보를 얻기 위해 한국인 엄마와 친분 쌓기 

센터는 전문적, 종합적 육아 정보 제공이 가능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개인역량 강화

좋은 일자리에 대한 갈망

일은 독립적으로 사는 성취감, 부부관계 평등, 

자녀학습의 질 향상, 사회 접촉 등 의미를 부여함
센터는 취업 준비,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지원처

센터와 다른 지원시설의 차별점
다문화가족의 

생활 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삶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대처할 때 도움이 필요

한국 사회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습득하여야 함

무료로 각종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교육 제공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센터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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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주제 하위주제 핵심개념

2. 센터 이용 후 

변화와 센터에 대

한 바람 

양육에 도움을 

받았으나, 다양한 

지원이 더 필요함 

자녀학습 방문교육과 학습지도 부담 경감

이중언어 혼용으로 자녀 언어 지체 요인이라는 의심 해소

언어 지체 아이의 언어발달 치료 이용 및 효과

부모교육을 통해 육아 인식의 변화 및 자녀와 공동 성장

연극단, 합창단, 멘토 등을 통해 아이의 취미와 자신감 양성

교육형식으로 운용하는 서비스보다 체험활동 선호

자녀발달에 따른 고학년 자녀의 사춘기 교육, 진학 진로 등 

관련 서비스 필요

가족관계 

좋아졌으나, 

아내의 일방적 

조절

센터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함으로써 좋은 기분으로 귀가하여 

가족관계에 도움이 됨

센터에서 다른 다문화가족의 삶을 대조함으로써 본인의 가족

생활에 도움이 됨

가족행사를 통해 시어머니와의 관계 증진

정기적 가족활동을 통해 가족 응집력, 부부 친밀감 증진

부부상담, 부부교육 등을 이용했으나 아내에게 일방적 수용

초기 어려움을 

해결했으나, 심화 

서비스 필요

한국어,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을 통해 초기 삶의 불안 해소

한국어, 한국문화를 습득하여 가족과의 이해, 사회와의 접촉

에 도움이 됨

모든 서비스의 취지가 좋으나 기초지식 위주로 제공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 필요 

더욱 심층적인 지식과 체계화된 원스톱 서비스 원함

정서와 정보 지원, 

중국인 네트워크 

내에서만 가능

센터를 통해 모국 친구와 사귀면서 정보와 정서 교환 

인적 네트워크 형성, 중국인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
센터를 통합했으나 한국인 이용자와 접촉할 기회가 거의 없음

코로나19로 인해 전환된 온라인 수업은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 

형성 못함

사회통합을 위한 

센터의 중간 역할 

직업교육(바리스타, 다문화강사, 통번역)을 통해 개인 성향에 

맞는 일을 발견

취업교육을 통해 습득한 역량과 센터의 도움으로 취업 성공

장기거주자로서의 봉사활동 참여를 통해 얻은 개인 성취감

재능개발, 자격증 교육 등 확대에 대한 갈망

다른 기관의 개인 개발, 취업 관련 정보 전달 및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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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 결과

제1절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과 센터 이용 

  본 연구의 참여자는 중국 ‘한 자녀정책’ 시대에서 성장한 30~40대 

중국인 여성이다.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부모의 사랑으로 성장한 외동

딸로서 남성과 평등한 기회와 권리를 공유하였고 사회적 경쟁의식을 가

지는 세대이다. 연구참여자의 한국에서의 삶을 가족생활과 사회생활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봤을 때 전통과 근대적 의식이 포함된 이중적 성

역할 태도가 작동함을 알 수 있다. 가족생활에서는 전통적 좋은 어머니 

규범을 스스로 요구하여 자녀의 돌봄과 교육을 담당하면서 남편과 자녀

로 구성된 소가족의 안정을 추구한다. 동시에 사회생활에서는 자아의 가

치를 추구하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들의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나타

난 것은 엄마, 아내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얻는 가족생활의 

행복과 자아실현이 가능한 일자리에 대한 갈망이었다. 즉 “외국에서 돈

도 벌고, 가족도 챙길 수 있다(진란)”면 연구참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된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현재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외국인 엄

마로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다양한 결핍과 한중 양국의 문화, 사회상

황 차이로 인하여 연구참여자는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

고 있기 때문이었다. 주변의 지원이 필요하나 정작 남편과 시댁은 중국 

사회에서의 친족과 달리 도움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미 순탄하

지 않은 육아에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더불어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에

서 안정된 일자리나 더 나은 삶을 실현하려면 높은 개인 능력을 보유해

야 하는 사회적 기준을 연구참여자가 인지하고 있으나 가족으로부터 어

린 자녀 양육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개인을 위한 시간과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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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의식적 차원에서 근대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 행동에서는 전

통적인 특성을 보이는(딩징야, 진미정, 2018) ‘한 자녀정책’ 시대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는 개인 가치의 실현에 대한 강한 갈망과 자녀양육의 

책임감과의 갈등 속에서 양자의 균형을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사회적 자

원을 찾는 전략을 세우기도 하였다. 특히 이들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

으며,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이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남성과 동일한 교육기회를 누렸으며, 부모가 자

녀의 성공을 위해 지식 습득을 격려하는(Settles et al., 2013) 사회 분위

기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지식이 삶을 변화시킨다(知识改变生活, 류효

연)”라는 신념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삶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

과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언어, 문화, 기능, 사회정책, 정보 등 일련의 지

식의 습득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찾아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센터를 이용

하면서 경험하는 삶의 변화과정을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생하게 살펴

보고자 한다.

1. 답답한 가족생활의 탈출구 찾기

  가족생활은 연구참여자의 한국 삶의 기반이다. 연구참여자의 결혼 경

로는 다를 수 있으나 이들이 생각하는 가족은 남편과 자녀로 구성된 핵

가족을 의미한다. 핵가족의 화목한 관계를 영위하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중국 친정과 사회적 지지망을 뒤로하고 뿌리가 

없는 한국 사회에서 바로 시작하는 결혼 초기에 연구참여자는 남편을 버

팀목이라고 표현하였다. 남편은 연구참여자가 한국에서 삶을 펼칠 수 있

는 불가분의 존재이며, 부부관계가 좋다는 것은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는 

주요한 전제이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자녀를 포함

한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부양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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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남편이 연구참여자가 경험하는 외국 생활의 힘든 점을 이해해 주면서 

가족 부양자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한다면 이것이 바로 연구참여자의 이

상적인 남편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참여자의 한국인 남편 중 대부분은 무뚝뚝하고 권위적인 

면을 일상생활에서 자주 드러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자 우리(자녀를 

포함)는 다 문 앞에 가서 마중해야 해요(류효연)”, “나에 대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엄마(시어머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요(진란)”등의 진술

은 이들이 인지한 남편의 권위적인 행동과 원가족과 분리되지 못한 면이

었다. 이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마음속에 많은 불평이 있으나 남편의 수

입으로 가정지출에 대하여 큰 걱정이 없이 감당할 수 있기에 연구참여자

는 남편에 만족하지 못하는 점들을 인내하며 사는 태도를 보였다. 자녀

가 있는 상황에서 남편의 가족 부양자 역할 수행과 이로 얻은 경제적 안

정감은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 경제적 수입이 없는 연구참여자에게 더욱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편의 가부장 의식으로 인해 부부관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연구참여자

에게 시댁과의 거주경험은 가족생활의 답답함을 더 크게 초래하였다. 심

지어 시댁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한 자녀정책’ 시대에서 성장한 이들이 인지하는 부모의 모습은 항상 

자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본인들이 가진 정신적, 물질적 자원을 아낌

없이 자녀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권위적인 시부모보다 자신을 며

느리로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시부모의 모습을 기대하였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에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에서의 삶

의 현실과 중국의 차이를 인지하면서 시댁으로부터 물질적, 정서적 지지

를 받는 것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물론 이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한국 시댁이 이들의 육아에 있어서 중국 부모만큼 지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들은 여전히 실망을 감추지 못하였다. 한국의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은 연구참여자의 공통된 인식이

지만 인근 지역 또는 함께 거주하는 경우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보지 않

는 점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영유아기를 이미 지낸 연구참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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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도 많은 불만을 표시하였다. 

   문화적으로 봤을 때, 그들(한국)은 원래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지 않는 문화예

요. 우리 중국 부모들에게 아이를 봐주는 것은 일상적인 의무이기에 비교를 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불공평하고 분해요. 물론 이것이 이 나라의 실정이라는 것을 알

고, 받아들여야 합니다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나라와 비교를 하게 돼요. 

한국에는, 화장실에 가거나 병원에 잠깐 방문하는 것조차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

었어요. 이것은 막 육아를 시작했던 그 시절이었고 그때의 감정은 억울하고 힘들

었어요. (우춘련) 

  시댁에서 금전이나 도구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발생하는 속상

한 감정이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일부 시부모가 중국인 며느리를 경시

하고, 주변에 결혼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이주 초기에는 경제적 이유로 시댁과 함께 거주한 경험이 

있었다. 이는 친밀한 고부사이를 통하여 정서적 지지를 기대했던 연구참

여자에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 삶을 편하게 지내려면 

시댁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도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이다. 

시댁과 불편한 거주경험을 한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통해 그동안 이러한 

거주형태로 인하여 복합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전에 제가 한국말이 부족하였을 때, 저와 시어머니, 남편이 아파트 단지를 걷

다가 한 지인을 만났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손가락으

로 “쉿”하는 동작 표시) 저한테 “쉿” , 저한테 이렇게 “쉿”했어요. 아마 

한국 사람들은 ‘내 아들이 한국에서 아내를 못 찾으니까 외국 여자를 만나 결

혼한 것’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다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요. 처음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외국 며느리가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진

란)

  진란 씨는 결혼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시어머니와 함께 5년 동안 거주했

다가 일년 전에 분가하고 현재 자신의 소가족과 저렴한 다가구 주택에서 

반월세로 살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없어 기분이 편하다고 하였다. 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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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의 경험을 통해 진란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진란 씨가 한국 생활을 잘 

지내기 위해 시댁과 함께 살지 말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부분 

연구참여자의 생각을 대표할 수 있는 목소리이다. 

  시댁과 함께 거주하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상을 가진 시부모가 한국인 남편인 아들을 지나치게 아껴서 부부관계

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남편과 중국에서 만나 연애 결혼한 

진란 씨와 정채경 씨는 중국 생활을 했을 때 가사분담을 잘하던 남편이 

한국에 와서 시어머니의 돌봄 하에 다시 아무 일 하지 않은 가부장적인 

왕자님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절대 시부모와 함께 살지 마라. (...) 저는 시어머니랑 5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이러한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어 저는 습관적으로 자신을 매우 억압하게 되는 

거예요. 집에 돌아오기만 해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 방에 들어갔

어요. 제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 다 그랬어요. 직접 대면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 

사는 동안, 저는 매달 생리 전에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설거지하면서 머릿속에 

화가 가득 차 있어요. “나는 이혼할 거야”, 남편이 집에 오자마자 화를 내요. 

그런데 이사 나온 지 첫 달 만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 아, 그

때 많은 스트레스는 제가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제 몸에 아직 배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진란)

   시부모님과 함께 살 때 남편은 근본적으로 왕자였어요. 워낙 귀한 외동아들이라

서 매일 퇴근해서 집에 오면 엄마가 가방을 받고 “아이고, 아들 수고했어.”, 

“들어가서 샤워해, 엄마가 밥 차려뒀어.”그리고 밥을 다 먹은 후에 손가락으로 

그릇을 살짝 미루고 기대 앉아있으면 어머니가 바로 과일을 대령했어요. “아들

아 과일 먹자.” 특별히 존경하는 그런 태도. 그래서 어머니 느낌이 아니라 마치 

이 엄마가 노예처럼 아버님을 모시고 아들 또한 모시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아주, 뭐랄까, 우리 중국 부모는 아이에

게 잘해 주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의 행동은 미천해 보

였어요. 그래서 내가 시집 잘못 간 거 아니냐, 비교적 방황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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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댁과 가깝게 지내는 것이 연구참여자의 부부관계, 남편의 가사 참여 

등에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댁의 지나친 간

섭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위기에 처하는 사례도 있었다. 마오단 씨의 

남편은 마마보이 성향으로 인하여 부부 다툼이 발생할 때마다 습관적으

로 아내와 2살 아들이 함께 사는 집을 두고 부모 집으로 돌아갔다. 시어

머니는 예전에 함께 위아래 층에 거주했을 때 아들 부부의 싸우는 소리

가 나면 문밖에서 몰래 엿듣다가 아들한테“그녀와 3년만 살다가 이혼

해”라는 말도 하였다. 마오단 씨는 현재 자신의 부부관계가 개선이 안 

되는 주원인은 시어머니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부부관계에서 시어머니

의 영향으로 인하여 마오단 씨는 함께 거주했을 때 시어머니가 손주를 

봐주는 수고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현실에서는 원망하는 감정이 가득 차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대부분의 연구참여자가 소가족의 행복을 추구하

려고 하나 권위적인 남편과 시댁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가족생활 형

태로 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댁과의 분리가 쉽지 않은 답답한 가족생활 분위기에서 잠시라도 

도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고 있었다. 특히, 정착 초기는 한국어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 외에 친구 등 인적 네

트워크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외국인으로서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

댁과 함께 거주, 자녀양육, 부부관계 등 여러 면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털어놓고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였다. 

  최빙빙 씨의 경험은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센터를 찾는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다. 최빙빙 씨는 소개 결혼으로 한국인 남편과 인

연을 맺었다. 한국에 온지 1년 후에 첫째 아이를 출산한 그녀는 가끔 어

린아이를 데리고 집 근처 도서관에서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소수의 

외국인 아내들과 모이며 기분전환을 하였다. 이렇게 알게 된 중국인 친

구에게서 다문화센터5)라는 곳을 소개받은 후 최빙빙 씨는 바로 센터를 

다니기 시작했다. 센터의 서비스를 부담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것

5) 연구참여자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문화센터(多文化中心)로 편하게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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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녀를 사로잡은 매력 중 하나였다. 중국에서 남의 도움이 없이 원하

는 삶을 살던 그녀는 한국 생활에서 많은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소외집

단이 되었고, 힘든 시기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그녀

에게 고맙게 느껴졌다. 게다가 센터에서 접촉하는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새롭고 신기해서 이것저것 가능한 것을 다양하게 시도해보고 싶었다. 최

빙빙씨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연구참여자들은 센터를 알고 나서 자신의 

기분을 전환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그 과

정을 통해 센터는 “뗄 수 없는 삶의 일부(조춘설, 정채경)”, “친정집

(진란, 류효연, 리아홍, 최빙빙)” 등 여러 의미가 있는 존재가 되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집단에 속해 있었고, 저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처음에 (센터) 왔을 때 모든 것에 접촉하는 것이 매우 새롭

고 신기했어요. 하루하루가 빨리 지나가요. 다문화센터를 접하기 전 저는 시어머

니와 함께 살면서 매일 아이들을 돌봤어요. 아침에 일어나 요리를 하고, 점심, 저

녁은 다 요리하고, 그 사이에 아이들을 돌봤어요. 생활이 지루하고 단조로웠어요! 

그런데 다문화센터를 접하고 나서 다양한 활동을 하다 보니 주 4일 정도는 다 

센터 활동으로 시간을 안배했어요. (...) 새로운 것, 예전에 해본 적이 없는 것들, 

매일 매일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어요. 다문화센터를 접하고 나니 기분도 좋아

지고 우리와 비슷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중국인 친구들, 아이 이야기도 

하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생활에 대해 이야기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스트레스

가 많이 풀렸던 것 같아요. (최빙빙) 

2. 가족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한국어와 문화 습득

  연구참여자들은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

이다. 드라마에서 나온 예쁜 화면을 보고 한국 사회에 대한 좋은 인상과 

동경을 가지고 유학이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왔다. 남편과 중국에서 만

나 같이 살다가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와서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행위

도 중국보다 한국의 육아 환경에 더 만족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이들의

“한국이 좋은 나라이다, 서울은 괜찮은 곳인 것 같아(티안웨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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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육아 환경, 의료, 사회복지, 식품위생 등 여러 면에서 한국의 환경을 

더 선호해요(우춘련, 왕진진, 황친, 최빙빙, 류효연)”등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에 와서 일정 기간을 살았기에 가족과 사회생활

의 힘든 점을 많이 체감하였으나 사회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여전히 높았

다. 사회환경에 대해 만족한 이들은 한국에서 잘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

었으나, 한국어,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 한국 삶의 최대 지장이라

는 것을 연구참여자들 모두 공감하였다. 이는 가족과 외부사회와의 많은 

부딪힘을 통해 나온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좋은 

환경에서 큰 불편 없이 살고 싶으나 첫 시작부터 이미 언어소통 문제나 

사회문화의 이해 부족으로 삶의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양옌옌 씨, 최빙빙 씨 등 소개 결혼으로 한국에 온 연구참여자는 한국

어를 못하기에 한국인 가족과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었으며, 닝산산 씨와 

정채경 씨처럼 자녀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연구참여자는 자녀의 어린이집 

알림장을 제대로 읽지 못하였다. 또한 장영진 씨, 진란 씨는 한국어 부

족으로 혼자서는 집밖의 낯선 환경으로 나갈 수 없었다. 마오단 씨, 우

춘련 씨 등과 같이 취업에 대한 강한 목표의식을 가진 연구참여자에게 

한국어는 이들이 원하는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

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간 커피숍에서 조선족이 있어서, 우리한

테 통역해 준거예요. 제가 ‘집이 보고 싶다고’ 했죠. 정말 집이 보고 싶었어요,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데 그 조선족이 ‘가다’를 말했어요. ‘중국 가고 싶

다’. 아주 간단한 단어인데, 제가 온 지 2주밖에 안 됐는데 ‘중국에 돌아가고 

싶다(想回中国)’고 말하면 누가 들어도 불편하겠죠. ‘중국 보고 싶다(想中国)’

로 번역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도 않은데, ‘중국 보고 싶어’와 ‘중국 가고 싶

어’의 차이는 크죠, 이렇게 간단한 단어, 그때는 전혀 할 줄 몰랐어요. 그 조선

족이 왜 통역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기분이 

매우 나빴어요. 생각을 좀 해보면, 오자마자 바로 돌아가려고. 그때는 저도 몰랐

지만, 나중에 둘이 대화했을 때 제가 이 오해를 설명했어요. (...) 바로 한국어, 제

일 힘들 것 같아요. (양옌옌)



- 45 -

  양옌옌 씨의 이야기는 소개로 결혼한 연구참여자의 초기 가족생활 경

험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이다. 소개로 결혼한 다문화 부부인 경우, 결

혼 전 몇 번 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배우자 언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정을 키워야 

하는 신혼생활은 언어로 인해 빈번히 오해를 초래하였다. “가고 싶다”

와 “보고 싶다”, 동사 하나 차이에 불과한데도 직접 언어소통이 불가

능한 양옌옌 씨 부부에게는 신혼생활에 불쾌와 오해를 야기했다. 서로에

게 하고 싶은 말을 남의 통역이나 사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정

착 초기에 있는 연구참여자를 힘들게 했다. 진란 씨의 남편은 오래 중국

에 살았기에 부부간 대화는 간단한 중국어로 진행할 수 있지만 바쁜 생

계로 인하여 남편이 집에 없는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는 진란 씨

는 심리적 압박감을 크게 받았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시어머니와 잘 지

내고 싶었으나 시어머니에게 실수할까 봐 “다녀오겠습니다”처럼 간단

한 한마디조차도 나오지 않았다. 외부에 나가서 유치원 선생님과 아이의 

등원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기에 선생님한테 

실없이 웃기만 했다. 언어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밝고 당당하게 살던 이

들은 “멍청이 같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면서 위축된 삶을 살게 되었

다. 

  언어장벽으로 연구참여자들의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집안에만 국한

된 것이 아니라 사회와 독립적으로 접촉하지 못하는 심리적 장애도 초래

하였다. 언어적인 부족으로 이들은 남편 없이 은행, 병원, 관공서 등에 

가서 복잡한 일상적인 일들을 독립적으로 처리하지 못하였다. 사회환경

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어도 서툴렀던 시절에 혼자 밖에서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은 매우 컸다. 연구참여자의 거주기간과 무

관하고 외부사회와 접촉할 때 “무섭다”라는 심리적 부담감은 한국 삶

에 내내 계속 존재하는 정서적인 불안이다. 왕진진 씨는 한국학부와 대

학원에서 공부했고 한국에서 13년 동안 살았기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상

당히 높은 편이지만, 밖에서 남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조심하는 

편이었다. 똑같은 상황이 중국에서 발생하면 상대방을 끝까지 설득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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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이 있으나 한국에서는 아직 겁이 나서 중국처럼 당당하게 남의 잘못을 

따지지 못했다.

   저는 지금 밖에서 다른 사람과 말싸움을 할까 봐 겁이 나요. 만약 어떤 불만을 

얘기해야 할 상황이면 제가 조심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

면 저는 무서워요. 중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이 아니라, 뭔가 일이 커지면 제가 잘 

처리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요. 예를 들면, 남과 다투기 시작했어, 제가 그(녀)

를 말로 이기지 못하거나, 아니면 일이 악화되면, 한 걸음 나아가서 처리해야 하

면, 저는 그들 현지인보다 순조롭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국내(중국)에선 

제가 그럴 리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직접 신고할 거예요. 만약 상대

방이 잘못하면 끝까지 그에게 이 일의 근원을 명확하게 밝히려고요. (왕진진)

  삶의 여러 측면에서 내포된 한국문화를 현지인처럼 잘 알지 못하는 것

도 연구참여자에 “두려움”, “무서움”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

기하였다. 새로운 언어 습득과 모국어의 유지, 그리고 서로 차이가 있는 

문화가치관의 균형, 주류사회와 자신의 행동방식을 조화해야 하는 것 등

(Torres et al., 2012)은 연구참여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 이

러한 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한 생활 사건들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은

(Berry, 2006) “미치겠어(진란)”,“답답하다(마오단, 장영진)”,“이해 못

해(티안웨이, 류효연)”,“억울해(진란, 우춘련, 황친, 정채경)” 등 여러 

표현으로 표출되었다. 외국인으로서 언어 하나로 이미 많은 어려움을 느

끼는 일상에서 아내, 며느리, 엄마, 직장인 등 신분으로 사회정착을 하려

면 자신의 문화 가치관, 행동방식 등을 주류사회 규범과 융합하려는 노

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부모자녀 관계, 사회적 인간관계는 한국보다 평등적인 면이 

있다. 일정 관계가 형성되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비교적 

편하게 대화하고 자신의 주장을 해도 된다는 것이 관계 측면에서 평등의

식을 가진 중국인 연구참여자의 생각이다. 더불어 중국 동북지역 사람의 

성격은 직설적인 편인데, 이는 한국인의 둘려서 말하는 완곡한 어법과 

다른 부분이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한국인 가족과 사회에 접촉했을 때 

경험한 문화 충돌을 통해 양국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해하려 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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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한국의 관습에 맞춰 조심하게 넘길 수 있

기 위해서다. 

   한국어를 잘 말할 수 있으며 일부 관용구, 속담, 유행어 등을 다 잘 구사할 수 

있으면 그만큼 한국 사회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어떤 외국인은 

예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유창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관습을 잘 아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 주로 배워야 할 것은 그들의 사

고방식이에요. 그들의 말은 비교적 완곡한 어법이기에 그들의 완곡어법에는 일종

의 고정된 방식이 있어요. 제가 그런 화법이 원래 없기에(...) 예를 들어“이것 어

려우면 나한테 연락해줘.” 저는 그 말을 믿고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 그녀에게 

바로 연락했지만, 그녀는 “왜 나에게 연락했는가? 적합한 사람을 찾아야지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를 속였다는 느낌. 주로 이 겉치레의 말과 이런 사고방식

에 우리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오해가 있는 거예요. (마오단)

  “새로운 이주여성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질문했을 때 모든 연구참여

자의 공통된 제안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잘 배우라는 것이었다. 이들은 

초기정착 단계가 가장 어려웠는데, 이 시기 어려움의 근원을 한국어와 

문화의 부족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오랜 한국 삶의 경험을 통

해 내린 견해는 한국에서 가족기반으로 뿌리내리고 한국 사회와 통합하

려면 현지 문화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인의 정체성을 강하

게 유지하고 있는 이들이 한국어,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것은 삶을 더 수

월하게 펼치기 위해서였다.

  한국어가 일정 수준이 되어야 향후 한국 삶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는 것이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인식이다. 이러한 인식 속에 이들이 

능동적으로 한 사회와의 첫 접촉은 집에서 나와서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2000년대 초에는 센터가 어떤 기관인지 잘 알려지지 

않았기에 당시에 입국한 연구참여자가 센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

은 수월하지 않았다. 가족의 인터넷 검색이나 동사무소, 중국인 친구의 

소개를 통해 센터를 찾아서 한국어교육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었고, 대학

교 어학당, 학원의 유료 한국어 수업을 먼저 듣고 다시 센터를 찾아오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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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다문화센터는 단순히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갔어요. 한국에 왔을 때 저의 

한국어에 대한 어떠한 기초도 없었고 정말로 아무것도 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생활도 불편하잖아요, 집에서 우리 남편과 중국어로 소통하지만, 혼자 밖에 나가

면 머리가 텅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인터넷 검색을 하고, 다문화

센터에서 이 서비스가 있다고 했어요. 그냥 한국어를 배우러 갔고 그때 이런 기

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장영진)

  이들이 각각 한국어 배우기 시작하는 경로는 차이가 있으나 결국 동일

하게 센터에서 한국어를 장기간 배우게 되었다. 초급(1급)부터 중급(4급)

까지 배우게 되었고“왜 센터의 한국어교육을 이용하는지”에 대한 답변

으로 무료라고 답을 하였다.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한 언어교육의 경우 

일반 어학당이나 학원을 통할 경우 비싼 교육비를 지불해야 한다. 조춘

설 씨가 2개월간 일반 학원을 다닌 후 그만둔 이유는 비용적인 부담과 

함께 수업도 1주일 동안 2회만 하여 언어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초⋅중급 한국어교육은 

어느 레벨을 신청해도 반복 수강이 가능하기에 남편의 눈치를 봐야하는 

연구참여자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 없이 필요한 만큼 한국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센터와 학원 양쪽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은 경험자

로, 이들은 센터의 한국어 수업이 학원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좋다는 

평가를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교육을 받은 세대로 각자 좋은 강

의에 대한 판단기준이 있었다. 무료강의의 수준이 유료수업보다 못하지 

않으면 “당연히 잘 배워야 하지 않을까(마오단)”라는 인식은 연구참여

자들이 센터의 한국어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주된 이유였다.

   무료 공부는 좋지 않을 줄 알았는데 강의가 너무 좋아요. 유료 교육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에 따라, (...) 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특히 잘 해요. 그녀

는 중국어도 조금 할 줄 알아요. 그녀는 미리 그 한국 단어가 무슨 뜻인지, 미리 

자료를 만들어서, 다 찾아서, (중국어 뜻)다 적어 넣고, 그리고 수업했을 때 모니

터 화면을 통해 잘 보여주니까, 한 눈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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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그녀의 설명을 통해 다 이해했어요. 숙제, 한 명씩, 한 명씩 질문하고, 받아

쓰기, 읽기, 이런 것들, 아주 좋아요. (조춘설)

  누구든 무료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연구참여자가 다문

화가족지원센터에 만족하고 고마운 감정을 가지는 주된 원인 중 하나였

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러 센터를 감으로써 사회와 접촉할 기회가 부족

한 연구참여자들은 다른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리아홍 씨와 조촌설 씨 

등 많은 연구참여자는 정착 초기 시절에 외로움을 심하게 느꼈다. 사실 

한국의 음식이나 생활환경은 중국 북방(北方)지역 출신의 리아홍 씨에게 

불편한 점이 없었다. 남편은 리아홍 씨와 딸의 한국 생활 적응을 위해 

일부러 초기 반년의 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함께 지냈다. 이

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반년은 리아홍 씨에게 가장 힘든 시절로 기

억되었다. 한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도 있으나 센터를 모르는 시절에 홀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어렵고 외로웠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 후 센

터 방문에 대한 그녀의 첫인상은 “신세계의 문이 열렸어요”였다. 그녀

는“나 혼자 한국에서 고군분투(孤军奋战)하는 건 아니구나”라고 당시

의 감정을 표현하였다. 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던 연구참여자들에게 센터

는 중국인 네트워크의 첫 연결 노드가 되어 정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너무 잘 기억나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갔는데, 이곳에서 한국어를 공부할 수 있

다고 소개를 받았어요. 마침 수업 중이었기 때문에 저를 교실로 불러 같이 공부

했어요. (...) 수업이 끝날 때 주위에 중국인들이 많이 있구나, ‘아, 나 혼자 한국

에서 고군분투(孤军奋战)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신세계가 열린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 친구들과 금방 친

해졌고 아직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리아홍)

  한국어교육을 이용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센터의 문화프로그램도 이용

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중국인과 한국인의 사고방식, 습관, 대화법 

등의 차이를 인지하여 그 간격을 줄이려는 마음이 있었다. 한국어 교과

서의 대화 내용은 문화 관련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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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습득하면서 동시에 문화도 함께 배울 수 있었다. “한국어와 문화교

육이 이주여성에게 한국문화에 일방적으로 동화시키려 하는 생각을 들었

나”라는 질문에 대해 이들은 모두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한국어교육 중 

배우는 전통관습, 예절, 존댓말, 제사 등의 내용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각종 문화체험, 요리교실 등 서비스 또한 센터를 

자주 찾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 

   다문화센터 교과서에는 문법, 단어, 문장 등의 기본적인 것 외에도 한국의 전통

적인 관습, 명절, 예절, 그리고 일상생활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 있어요. 제사 같

은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내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아무래도 우리는 한국에 살고 있고, 우리가 결혼이민자로 이런 것들을 봤

을 때, 아마 이런 내용들이 저에게 꼭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도 아는 것이 모르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요. (황친)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센터를 이용한 후 문화프

로그램 등 다른 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도 알게 되면서 문화적응 스

트레스도 일부 해소할 수 있었기에 연구참여자들의 센터 이용 동기는 단

순한 한국어 학습에서 점차적으로 다양해졌다.

3. 양육정보 수집을 위한 노력과 센터의 종합적 정보 제공

  자녀가 연구참여자에게 제일 순위이며 현재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이

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되었다. 왜냐하면, 각 연구참여자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보더라도 빈도가 가장 높게 출현한 단어는 바로 “아이”(孩
子, 해자)였다. 자녀의 연령대는 차이가 있으나 중국인 어머니들은 자녀 

위주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즉 남편과의 관계, 자아 발전 가능한 사회진출의 기회 등이 

만약에 자녀의 안정 성장과 충돌하면 이들은 자녀를 위해 다른 것을 포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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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들은 자녀가 생긴 후에 삶의 질에 대한 요구와 향후의 목표

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하였다. 다시 삶을 선택할 수 있다면 결혼 안 하

고 자녀를 낳지 않고 혼자의 삶이 더 낫다고 한 류효연 씨와 정채경 씨

조차도 현재 자녀양육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

습을 보였다. 개인의 삶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는 연구참여자가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의지와 행동은 현대 중국인 

여성의 이중적 성역할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는 외부 사회관계에서 평등한 자유경쟁과 개인으로서 삶의 성취를 

추구하나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전통적 성역할을 선호하는 것이다(Ji, 

2015). ‘한 자녀정책’시대에서 성장한 이들은 부모가 자신들을 위해 

아낌없이 쏟은 사랑과 교육을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랐기에 같은 방식으

로 자신의 삶을 자녀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이가 생기고 나서 (삶이) 더 안정된다고 생각해요. 인생에서 달려온 목표가 뚜

렷하게 느껴졌어요. 결혼 초기에는 젊고, 매일 회사와 집을 왔다갔다만 하고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일하기 싫으면 나중에 이직할 수도 있어요.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 게다가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현실적인 문제

들이 무엇인지를 착실히 생각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집을 사거나, 아니면 앞

으로 일의 발전 가능성, 재산의 축적, 이런 것들 말이에요. (왕진진)

  “여자는 원래 약하나, 어머니가 되면 강해진다 (女人弱，为母则刚)”, 

“엄마가 되면 부엌에 내려갈 수 있고 의사당에 올라갈 수 있다(下得了
厨房，上得了厅堂)”라는 정채경 씨의 묘사들은 대부분 중국인 연구참여

자의 이중적 성역할 태도와 엄마가 된 후의 개인적 성장을 잘 설명하였

다. 총애를 받으면 자란 외동딸이 엄마가 되고 나서 유약하였던 면에서 

벗어나 많이 강인해졌다. 결혼 초기에는 삶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지만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열심히 돈을 모아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개인 삶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더라도 포기

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현 단계의 가장 높은 

순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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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변화를 가져온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양질의 가족과 사회생활 환경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 노력은 여러 의사결정과 행동을 통해 반영되었

다. 가장 먼저 자녀가 중국인 엄마로부터 받은 불리한 영향을 최소화하

는 것이다. 자녀가 일상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

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은 외부사회와 적극적으로 접촉함으로써 한국에서

의 삶에 융합하였다.

   (적응 잘하는 요인) 당연히 아이 때문이죠. 외국인이 한국에서 다른 한국인에 비

해 소외된 집단이라고 한다면, 나의 영향으로 우리 아이들이 생활이나 대인관계

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한국)의 환경, 여기

의 생활에 최대한 융합하려고 노력했어요. (왕진진)

  현재 삶의 중심을 자녀에 두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그들이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자녀에게 제공하였으며, 만약에 자원이 부족

한 경우 시간제 일을 함으로써 자녀의 학원비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자녀에 대한 투자행위 뒤에는 하나의 큰 우려가 존재한다. 그것은 

다문화가족으로서 자녀가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의 시선

도 개의치 않는 당당한 삶의 태도를 보이는 정채경 씨조차도 자녀가 차

별이나 부정적 시선을 받을까 많은 걱정을 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한국 

엄마들 못지않게 자녀의 교육과 취미에 투자하였다.

   뭐랄까, 부모들은 누구나 자녀가 잘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적어도 교육에 관

해서는 나중에 아이가 저를 원망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에이, 엄마는 중

국 사람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남의 엄마는 다들 이것저것 배우라고 하는데 우

리 엄마는 나에게 배우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시

험을 잘 못 봤어.” 이런 말과 같은 것들, 저는 아이들이 나중에 저를 원망할까

봐 두려워요. (정채경)

  연구참여자들은 공동양육자로서의 남편 역할에 대해 관계 측면과 양육 

참여 측면에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좋은 부부관계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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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을 위한 전제라고 생각했기에 자녀를 위해 남편과의 관계를 포함하

여 화목한 가정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만약 남편과의 관계가 

불안하다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스스로를 인내하는 것이다. 그들

은 아이를 아빠나 엄마가 없는 가정에서 키우고 싶지 않아서 부부관계에

서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참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은 가부장적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본인

은 밖에서 돈을 벌어오면 되고, 집안일이나 자녀에 관한 일은 중국인 아

내에게 넘겼다. 남편이 가족생계를 위해 밖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연구

참여자들은 고마운 마음을 갖고 본인이 가사를 전담해도 불만이 적은 편

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못하였다. 중국에서도 자녀양육은 주로 여성의 몫이지만, 젠더 

평등 문화의 영향으로 중국인 남편은 한국인 남편보다 더 많이 자녀양육

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더불어 외국인이라서 한국 사회의 문화와 육

아 정보를 아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남편이 중국인 아내의 육아 어려움을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참여하지 않은 것인지 연구참여자도 이해

하지 못했다.

   그가 가사 일을 덜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성장과정에서 이것은 비교적 

커다란 결핍이에요(缺失). 아이가 아빠가 집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잘 

느끼지 못해요. 아빠가 오늘 집에 있어, (아이는) 몰라요. “아, 아빠 집에 있

어?”이런 식이에요. (남편이 주말에 종일 잠만 자는 것) 이해가 안 돼요. 일이 

바빠서 힘들고 늦게 들어오는 건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말에 종일 집에서 

잠만 자는 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주말에 이 일 때문에 서로 매우 불쾌하게 지

내요. (류효연)

  몇몇 연구참여자들(티안웨이, 왕진진, 진란)은 약속이나 한 듯이 자녀

양육에서 남편의 역할 부족을 중국 단어“甩手掌柜(hand-off boss)”로 

표현하였다. 앞의 표현은 자신은 손도 꼼짝하지 않고 남에게만 시키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남편의 참여 부족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자녀

양육에 남편이 잘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구참여자는 한국의 보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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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가족문화의 일부로 해석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기도 하였다. 

   제 남편은, 한국 남자는 기본적으로 甩手掌柜(hand-off boss)가 많아요. 그는 아

이의 공부, 유치원 선택, 생활, 도서 등등 모든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아요. 그

것이 모두 엄마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엄마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빠의 그림

자도 못 보고 다 엄마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고. 우리 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이래

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것은 대부분 엄마들의 몫이에요. 저는 이것은 

한국의 보수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티안웨이)

  사실 자녀양육은 돌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교육까지 포괄한

다. 자녀가 어리면 남편이 도와주지 않아도 중국인 아내가 힘들게 버티

면서 해결할 수 있지만, 자녀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교육에 대한 불

안으로 스트레스가 커지게 된다. 자녀교육을 학원에 맡긴 상태에서도 그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한국에서는 어느 학원의 어떤 과목이 

유명한지, 아이를 어디에 보낼 수 있는지와 같은 진학 관련 사항들을 어

머니가 직접 알아봐야 한다. 중국인 아내는 자녀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역량 부족을 느꼈으며,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남편이 참여한 학습지도는 남

편의 화난 목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로 가득했다.

  연구참여자가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무엇보다 

외국인이기에 한국의 보육 및 교육시스템과 육아 정보에 대한 이해나 접

근이 어렵기 때문이다. 연구참여자들은 과학적인 육아 지식의 습득에 열

의를 가지면서 전문가에 대한 높은 신뢰를 보이는 경향을 지녔기에, 자

녀의 성장을 위한 과학적인 환경, 정보 구축 등에 부족함을 느꼈을 때 

불안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한국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하려

는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었다. 한국의 보육 및 교육시스템에 대

한 기초지식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이들은 결혼 후에 바로 출산을 하

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현재 둘째 아이까지 양육하고 있는 연구참여자

들은 본인들의 육아 경험을 회상하면서 가장 힘든 시절을 첫째 아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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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및 양육의 시기라고 생각하였다.

  중국인 연구참여자들(장영진, 티안웨이, 류효연)은 한국과 중국의 시스

템의 차이로 인하여 어린이집 등록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시행착오를 경

험하였다. 티안웨이 씨의 아들은 또래 아이보다 언어발달이 지체되었는

데, 티안웨이 씨의 남편과 당시 어린이집 교사가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

은 티안웨이 씨가 아들한테 중국어와 한국어를 혼용한다는 것이었다. 그

러나 티안웨이 씨는 아들에게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였기에 남편의 도움이 없이 어린이집을 옮기기로 결심하였다. 티

안웨이 씨는 한국의 보육 신청 절차와 규칙을 잘 몰라서 어린이집을 찾

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저는 한국의 시스템을 잘 몰라서. 중국에서는 모두 다 임신하고 출산 후 유치원

에 다닐 때가 되면 바로 유치원에 가서 지원하면 돼요. 대기 신청을 위해 미리 

온라인으로 약속을 잡을 생각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해당 정보가 전혀 없었어

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가서 지원할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 그들의 규

칙은 온라인 대기 신청을 하고 맞벌이 여부, 자녀 3명을 둔 가정, 다문화가정 자

녀 등 가산점을 주고 점수를 합산하거나 장애 또는 저소득 가정, 또한 추가 점수

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도 이것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티안웨이)

  센터 통번역사로 일하는 우춘련 씨는 다른 연구참여자와 비교하여 외

부 사회와의 접촉이 많은 편이나, 티안웨이 씨와 비슷한 처지에 있었다. 

중국에서는 대학 입시 전에 학교가 주도적으로 학부모들을 모아서 입학 

준비 사항들을 자세하게 전달해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춘련 씨는 자녀

의 고등학교 1학년 내내 학교의 연락을 기다렸다. 그러나 대학 입시가 1

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도 학교에서는 어떠한 연락이 오지 않았다. 우

춘련 씨는 “불가마 속의 개미(热锅上的蚂蚁)”처럼 불안을 느끼면서 학

교의 연락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직접 담당 교사를 찾아서 대학 입시 

정보를 알아보았다. 기다리는 동안 버린 시간을 생각하면서 우춘련 씨는 

학교에게, 그리고 본인에게 화가 났다. 우춘련 씨는 한국에서 오랜 기간 

거주했으나, 그녀가 고등학생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알아야 할 것들은 

여전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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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인 엄마와 비교하여 역사문화, 사회관계망, 어휘, 

교육시스템 등에서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한국 엄마들의 빠

른 정보력에 감탄과 부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남편에게 물어봤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 하에 그들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전략으로 교육

정보를 잘 아는 한국인 엄마와 친분을 쌓으려고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그들 부모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자랐기에 자녀양육을 위해 한국인 엄

마들에게 먼저 다가가 호감을 표시하고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시간을 보

내는 모임에 참여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고등학생의 경우는 한국 아버지들도 잘 몰라요. 아빠에게 물어보면 아빠도 모른

다고 해요, 아빠 때의 입시가 지금과 다른데다가 이런 것은 여자의 일이라 생각

해요(...) 한국 엄마들은 대학 입학 방식, 어떤 학교가 좋고 어떤 학교가 나쁜지 

여러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학교에 가면 앞으로 대기업 취업에 유리

한 점이 있는지, 공무원이 되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하지만 우리 다문화

가족 엄마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대학 입시를 어떤 형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모르

겠어요. (우춘련)

  여러 연구참여자(정채경, 황친, 진란, 조춘설, 닝산산)는 한국인 엄마와 

처음 만나는 장소로 놀이터를 언급하였다. 정채경 씨는 한국인 엄마와 

친해지기 위하여 내딛었던 첫걸음의 순간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였

다. 아들이 4살이었을 당시, 정채경 씨는 부족한 한국어이지만 아들을 

위해 용기를 내서 한국인 엄마에 걸어가서 “우리 아이랑 한번 놀아주세

요”한 마디를 내뱉었다. 한국인 엄마들은 정채경 씨의 요청을 받아들였

고, 그 이후에 아들은 놀이터의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잘 놀았으며, 정채

경 씨도 한국인 엄마의 네트워크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국어가 미숙했

던 그녀는 주로 한국인 엄마들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한국인, 한국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으며, 한국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도 이

러한 기회를 통해서 터득하였다.

  중국 사회는 “꽌시(关系, 인맥)”라는 문화가 존재하며 사람을 많이 

알수록 개인 삶에 유용하다는 인식이 있다. 왕진진 씨는 한국에서 본인

의 인맥이 없기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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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왕진진 씨가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그녀는 육아 정보가 부족하다는 불안으로 한국

인 엄마를 본인의 인맥으로 만들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하였다. 현재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왕진진 씨는 오랫동안 한국인 엄마와 쌓

은 친분을 통해 많은 육아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다. 

  적극적으로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알아보는 연구참여자들(왕진진, 황

친, 정채경)은 한국인 엄마의 네트워크 속에서 서로간의 가치관이나 관

점이 비교적 일치하여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한국

인 엄마에게 호의적인 행동을 표시하였다.

 

   저도 노력을 많이 했어요.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해야 해요. 당신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들(한국 엄마)은 당신의 언어 수준을 알지 못해요. 당신의 가치관에 대

해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은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녀들과 이야기를 나누

며, 그녀들에게 당신도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도록, 가치

관이 비교적 잘 어울리는 것. 그래야 좀 더 오래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제 주변

에는 한국어를 잘 못하는 (중국인) 엄마들이 한국인 엄마와 교제하는 것에 걸림

돌이 많아요. 우선 언어 때문에, 한국 엄마들과 함께 이야기하려면, 정보의 공유

가 필요해요. 그들이 당신에게 제공하고, 당신도 그들에게 제공해야 해요, 바로 

양쪽 서로에게 유용하다고 느껴야 오래 갈 수 있어요. (왕진진)

  한국어를 못하는 연구참여자들(장영진, 조춘설, 양옌옌)은 어린이집이

나 학교의 엄마 모임에 잘 참석하지 않았다. 모임에서 한국인 엄마가 친

절하게 대해주지만, 언어로 인해 타인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불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지 않게 

되었다. 본인 주장이 강하고, 한국인 엄마 네트워크의 화두와 규범을 따

라가는 것이 어려운 연구참여자들(닝산산, 류효연, 최빙빙)은 한국인 엄

마와 접촉할 기회가 있어도 자녀의 학원정보 알아보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인 엄마와의 관계를 깊게 발전시키는 것에 대하여 거부감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 준비) 알기 전에 불안했죠. 한국은 어떤 절차인지, 학교에서 교사

들을 어떻게 배정하는지, 어떤 과목을 개설하는지, 잘 모르면 불안할 수밖에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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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요. 첫걸음은 다문화센터에서 큰 도움을 받았어요. 당시에 다른 한국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알고 싶었는데. 하지만 그분들이 전문 강사가 아니라서 그렇게 체계

적으로 설명하지 못해요. 하나부터 열까지 또박또박 알려주지 않을 거잖아요. 제

가 묻는 대로 이들은 대답할 뿐이기에 이들에게서 알게 된 정보는 비교적 파편

화되어 있어요. 다문화센터 수업과 달라요. 센터는 체계적인 소개를 해줄 수 있

어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알면 순서대로 (아이를) 보내면 돼요. (왕진

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아 인터넷 검색을 잘 하지 

못하거나 한국인 엄마에게 정보를 얻기 힘든 연구참여자들이 편하게 정

보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육아 정보 수집을 위해 여러 

방법을 활용하면서 한국인 엄마와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고 있는 연구참

여자들은 센터를 전문적, 종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었

다. 연구참여자는 전문가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고 있기에 교육을 받은 

내용을 실천하면서 이전에 쌓였던 불안을 해소하기도 하였다. 

   아이를 키우는 면에 있어, 육아, 생활을 포함해 좀 더 새로운 도움을 받고 싶죠. 

근처를 알아봤어요. 다문화센터 (건물) 위층에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비롯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에요. 사실 한국인들은 정부 기관을 통해서 

(정보) 알아보는 것이 더 많은 편이죠. (...) 제가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기관들에 접근하는 것이 비교적 늦은 편이에요. 한국의 정보 수집 등

을 포함해서, 조금 더 일찍 접근했으면 제가 아마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더 늦은 친구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황친)

  자녀와 관련된 정보의 지속적인 갱신 및 습득을 위해서 연구참여자들

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활동 소식을 유심히 살펴보고 관심 있는 활동

이 있으면 바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

는 것이 본인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동

네에 새로운 중국인 친구가 올 경우 센터 홍보대사 역할을 하였다. 육아 

정보가 필요한 경우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센터의 

교육프로그램이나 직원에게 관련 소개를 편하게 받을 수 있기에 다른 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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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에게 센터를 추천하였으며, 유익한 자녀양육이나 개인계발에 관련한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4.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개인역량 강화

  ‘한 자녀정책’ 배경에서 성장한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생활과 사회에

서의 평등과 개인 성취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다. 연구참여자들은 한

국 사회와 진정한 접촉은 일자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고 인식하였

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인 직업을 구하는 것에 대

해 강한 열망을 드러냈다. 사회에서 일하는 것은 외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연구참여자에게 여러 주요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일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일을 통해 자아실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남녀평등 의식이 강한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집에서 아이를 보고 경제적

으로 남편에게 의지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현

지 사회에서 수입이 안정한 일을 구할 수 있다면 평소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무기력함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타국생활에서 위축된 자존

감의 향상과 개인의 가치를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 직장생활의 경

험을 통하여 대인관계, 문화, 사회현황 등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이들

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매일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부모로서의 

주요한 역할이며 의무라고 할 수 있으나, 개인 가치의 실현과 사회의 인

정을 받을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특히 중국 대졸 학력으로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 있으나 한국에 온 후에 바로 출산하여 자녀양육만 

하는 연구참여자의 경우, 아무리 생각해도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떠

오르지 않아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장영진 씨는 현재 자녀가 건

강하게 잘 자라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한국 사회

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할 때마다 자신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

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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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스스로 능력이 조금 있다고 생각했죠, 그냥 혼자 먹고 살 수 있고 돈도 

좀 벌 수 있어요. 지금은 자기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있으면서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자기 가치를 실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미래를 생각하다 보면 

정서가 불안정해져요. 지금 자꾸 핑계를 대고, 아이도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애를 

위해서는 나는 나가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중에 아이가 크면 어

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 나도 나가서 돈을 벌고 싶어요. 매일 이렇게 집에

만 있고, 매일 이렇게 아이를 보는데, 가정 밖의 사회에서 내가 무슨 소용이 있

을까? (...) 많은 사람들이 (엄마 역할) 다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초조함이 느껴지곤 해요. (장

영진)

  연구참여자들은 자녀양육은 개인의 힘으로 돈을 벌고 가정경제에 보탬

을 줄 수 있는 일보다 개인 가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인식하였다. 30대 

연구참여자(마오단, 류효연, 황친, 정채경, 티안웨이)는 개인 독립(獨立)과 

자신의 삶을 많이 강조하였다. 남편의 눈치를 보면서 생활비를 쓰는 상

황이 이들을 매우 불편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직장을 다니지 않아서 외

부와 많은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남편에게 의존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그들은 일을 할 수 있

다면 개인, 가정의 생활비 이용에서 남편의 눈치를 안 봐도 되며, 자녀 

교육 투자와 관련한 의사결정에서도 더 평등한 자세로 남편과 의견을 교

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였다. 공정 의식이 강한 한족 여성은 부

부간 공평하게 자녀교육과 생활비 등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경우에 남

편 의견에 따라 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보다 부부관계 만족도가 더 

높다(딩징야, 진미정, 2018). 

   지금 내가 아이를 영어유치원에 보내고 싶지만, 남편은 현재 경제적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나는 돈의 절반을 내가 지불하겠다고 말했어요. 직업

이 없지만 전 그 돈을 낼 거예요. 예를 들어 영어유치원은 150만원인데 나는 

“나는 75만, 너는 75만. 이 정도면 괜찮을까?”라고 말했고 그에게 균형(平衡, 

공정)을 주려고요. 내가 내는 것, 내 부모의 허락을 받았어요. 우리 집은 자식이 

하나만 있어서 우리 부모가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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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부모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남편은 우리가 이런 경제적 형편이 안 되고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나는 돈의 문제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가 안 된다고 해서, 나는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

었어요. 왜요? 경제권이 없잖아요. (...) 그래서 사람은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그와 협상할 능력이 생겨요. (티안웨이)

  일은 자녀의 학원비를 보태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자녀의 학원비는 연

구참여자 가정의 일상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다. 남편의 수

입만으로 가계지출을 감당하기 힘든 연구참여자는 본인이 돈을 벌지 않

으면 자녀에게 필요한 만큼 학원을 다 보낼 수 없다고 보았다.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일부 연구참여자는 한국 화장품 판매, 한국직구 

등 시간제 일을 찾아서 돈을 벌고 있었다. 이러한 일을 통해 자녀가 다

닐 학원의 수를 하나라도 더 늘리려고 하는 것이다. 한국에서는 아이들

이 다 학원에 다니는 분위기여서 양육 담당자인 연구참여자들은 비다문

화 아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자신 아이에게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 

  마오단 씨는 1차 인터뷰 당시에 의학 통번역 분야에 취직하기 위해 다

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국어, 통번역 교육을 듣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

한 상태였다. 그녀는 경제력이 가정에서의 지위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취직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취직만 하면 더 많은 기회

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마오단 씨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연구참여자

의 생각을 대변한다. 거의 두 달 뒤 2차 인터뷰에서 다시 만난 마오단 

씨는 1차 때와 완전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다. 그녀는 화장한 모습으로 

인터뷰에 참석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병원의 통번역 업무를 이야기하

면서 충실하고 유쾌한 기분을 드러냈다. 

  한국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은 독립적인 지위의 표현이자 자아실

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일하는 것은 이들에게 집과 집주변으로 

구성된 좁은 생활권에 벗어나 더 넓은 사회와 접촉할 수 기회를 제공한

다. 연구참여자가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

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과 자신의 힘으로 자녀에게 더 나은 학습의 

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끼게 하였다. 일을 통해 이러한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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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함을 얻을 때마다 연구참여자는 삶의 의미를 찾았으며, 자신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와!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돈

도 벌고, 가족도 챙길 수 있어요”라는 진란 씨의 진술을 통해 일이 연

구참여자에게 여러 의미를 제공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제가 나가서 일하는 이유는 주로 아이의 교육비이지만, 또 하나는 자기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일을 통해 얻은 만족감은 정말 다른 것과 달라요. 제

가 물건을 못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날은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나가서 물건을 

많이 팔고 들어올 때는 기분이 완전히 달라요. 저도 제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느

끼게 돼요. “와! 외국에서 살고 있지만, 돈도 벌고, 가족도 챙길 수 있어요.” 정

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자신감이 있으면 몸과 정신이 즐거워요. (진란)

  안정된 직업의 의미는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실현하고 

싶은 30대 연구참여자에서 특히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기대를 가지

고 이들은 각자 열심히 취업 준비하면서 기회를 찾고 있었다. 본인의 실

력을 향상시켜야 양호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쟁 사회의 규칙이다. 특히 외국인 여성으로

서 한국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인과 경쟁해야 하며, 중

국인 집단 안에서도 우수한 인재들이 많기에 중국어 하나만의 장점으로 

취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구직환경에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연구참여자는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취업 지원기관의 자

격증 교육을 찾아 개인 능력을 개발하고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외국인 아내를 위한 취업준비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한국어나 자녀양육 목적으로 센터에 처음 방

문했으나 취업준비 교육, 바리스타, 다문화강사 등 자격증 교육을 발견

한 후에 열의를 다하여 참여하였다. 다문화강사양성 교육은 각 국가의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모국 문화를 강의하는 기법을 배우고, 수료한 

여성은 동네 학교나 유치원에 가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

램이다. 연구참여자의 대부분은 다문화강사양성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일부 연구참여자(왕진진, 닝산산, 티안웨이, 최빙빙)는 고용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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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등 다른 공공 기관

의 취업 교육을 이용해본 적이 있었다.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취업교육은 다양하고 실용성이 있으나 연구참여자들이 ‘다문화센터’를 

더 많이 이용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고용복지센터는 한국인을 타겟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배

려가 적어요. 다문화센터에서 수업을 들을 때, 당신이 한국 사회에 대해 잘 모른

다는 것을 감안해서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설명해 줄 거예요. 어떤 학생

이 알아듣지 못할 때 천천히 말하거나 다른 단어로 바꿔서 말해요. 하지만 일반 

취업지원센터에 가면 한국인 집단 대상으로 해서 수업에 따라가지 못하면 특별

히 챙겨주지 않아요. (...) 결혼이주여성에 맞춰서 서비스하지 않죠. 그리고 거기

서 당신에게 연결하는 실습은 일부 회사가 외국인 인턴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지향성이 그리 강하지 않아요. (왕진진)

  고용센터와 같은 곳은 외국인 이주여성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

는 것에 반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다. 강

의할 때 만약 알아듣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천천

히 말하거나 다른 단어로 바꿔서 강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취업교육과 

실습기회를 연결했을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주여성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소개를 하였으나 다른 지원센터의 경우는 연결하는 회사가 외국

인을 선호하지 않은 태도를 보여서 실습기회를 얻지 못하기도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직업교육에 있어서 센터와 기타기관

의 차별점을 “확장성”과 “연속성”이라고 설명하였다. 확장성은 이용

자 본인이 특정 교육 하나를 신청하면 센터가 이용자의 취향에 맞춰 다

른 취업교육이나 취업교육 기관을 추천 및 연결해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왕진진 씨는 한국에서 학부, 대학원 시절을 지내 현재 어린 자녀 둘을 

양육하고 있다. 그녀는 취업 욕구가 강하지만 육아와 코로나 팬데믹 때

문에 풀타임 직업을 구하지 못했는데, 이 사회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지역구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강사

양성 교육, 컴퓨터자격증 교육 등 여러 취업교육을 활용하였다. 센터는 

왕진진 씨의 취업 욕구를 고려하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개인역량을 개발



- 64 -

하는 프로그램과 연결하였으며, 왕진진 씨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

램을 이수하고 나서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실습 기회를 얻었다.

  연구참여자가 말하는 센터의 “연속성”은 센터의 회원으로 등록하게 

되면 직원이 외국인 아내에게 다른 프로그램도 소개해주기 때문에 센터

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면서 센터와 장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국인 아내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확장성 및 연

속성 등 센터 서비스의 특성은 연구참여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다문

화가족 이주여성의 전문기관으로 인지하여 자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주

요한 곳이란 소속감을 가지게 만들었으며, 이들이 센터를 지속적으로 이

용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다문화센터는 한국에 처음 온 결혼이주여성에게 정말 우호적이에요. 한국어부터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가족생활에 비교적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에

요. 센터에서 개설된 수업들을 보면 실용 기능을 길러주는 내용들이 좋다고 생각

해요. 당신이 이 분야에 종사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창구가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수업료는 모두 무료이라서 부담이 되지 않아

요. 시간만 있다면 이 다문화센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과 다른 분야의 직업을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왕진진)

5. 다문화가족의 생활사건에 대처할 수 있게 다양한 서비스 제공

  연구참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며 예상하지 못하는 돌발사건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가 미숙한 상태에서 아이가 아파서 병원

에 다녀야 할 경우, 행복해야 하는 신혼 기간에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져 

어린아이를 데리고 한부모로서 살아야 하는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남

편이나 본인의 직장을 잃어 가정경제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예전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조언을 구할 곳이 없었으나 센터를 알게 

된 이후에는 생활상 사소한 일부터 부부관계의 위기 대비, 병원 의학용

어의 통번역 등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먼저 생각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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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되었다. 마오단 씨는 결혼생활 내내 센터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였다. 

한국어교육 위주로 이용했지만, 부부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요리교실, 부

부상담 등 서비스까지 다양하게 이용하였다. 남편에게서 변화가 잘 보이

지 않았기에 부부간 관계가 깨질 경우를 대비하여 마오단 씨는 센터의 

취업준비 교육, 생활지도사, 다누리 콜센터 등을 통해 한부모 생활을 할 

경우에 대비하여 개인 취업, 한부모 관련 정책 등의 정보를 구했다.

   우리 집은 저와 남편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요. 현재는 이혼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활지도사) 선생님에게 부탁했어요. 사회에 진출해서 일을 해보고 싶다

고 했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불편해서 선생님이 특별히 저를 위해 신

경을 써 주셨어요. (마오단)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생활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한국문화와 충돌

이 있을 경우 자연스럽게 센터에 가서 조언과 해결책을 구하게 되었다. 

이들이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습득해야 할 생존을 위한 기능을 포함

하여 앞서 언급된 한국어부터 문화, 생활 및 양육정보, 교육시스템, 개인 

기능, 국가정책까지 모두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다. 어학당, 인

터넷 검색, 한국인 어머니 등 각종 지식의 접근 방식은 하나하나의 별도

의 채널이며 단편적이며 효율적이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외국인 아내를 대상으로 한국어, 개인역량, 양

육, 문화정보 등 관련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다문화가족의 생활 어려

움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전문기관이다. 센터는 연구참여자에게 

삶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지식 습득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외국

인 아내들은 한국어나 자녀에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센터를 첫 

방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센터를 이용하였다. 진란 씨의 진술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센터의 이미지를 알 수 있다. 입국 초

기부터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의 어려움 해소까지 필요한 언어, 정보, 기

능 등 다양한 지식을 제공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참여자가 원하는 사회통

합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다양한 자원을 지원하는 장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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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센터는 아주 좋은 장소예요. 외국에서 온 경우에는 더더욱 좋은 곳이에요. 

센터가 없으면 어디에서 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을 거예요. 제 생각은 아무래도 

지금은 제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만약 다시 다른 나라에 간다면, 센터와 같은 

곳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요. 먼저 학교에 가서 언어를 배운 

후, 이 나라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한 후에, 제가 어떤 직업에 어울리는지 

그리고 취직하고 싶다면, 제가 먼저 관련 교육에 등록해서 필요한 것을 배울 거

예요. 다 배우고 나서 바로 취직할 거예요.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이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다문화) 센터라는 장소이죠. (진란)

  이와 동시에 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 욕구와 현실적 조건을 고려하여 

신규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하

여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체험활동을 당분간 대면으로 진행하지 못하

는 상황이기에 장영진 씨가 다니는 센터는 곧 온라인 운동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참석인원이 모두 만보기 앱을 설치한 후에 열흘 안에 

걸음 수에 따른 상품을 수여하는 온라인 운동회를 개최함에 따라 장영진 

씨가 참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센터가 

이러한 활동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것에 감탄을 하였다. 많은 연구참여자

들은 센터의 지속적인 새로운 활동 개발에 대한 노력을 언급하였다. 신

설된 프로그램의 이용만족도가 높은 경우 추후에 계속 운영하게 되며 이

를 위해서 센터는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반응을 민감하게 살펴보고 있으

며, 이러한 노력을 인지한 연구참여자는 센터와 지속적인 인연을 맺어 

센터의 장기이용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계속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센터가 그 요구들을 끊임없이 생각하

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다문화가정의 요구가 무엇인지, 센터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가죠. “어, 이거 괜찮을 것 같아서 다 신청했어요.” 센터에

서 첫 번째 시도를 하고 효과가 괜찮으면, 그리고 두 번째도 할 거예요. 센터는 

이렇게 지속해서 발전하여 나가는 거예요. (정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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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센터 이용 후 변화와 센터에 대한 바람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주로 언어 및 문화 차이로 발생한 삶의 어려움, 

홀로 감당하는 자녀양육의 문제 등에 도움을 얻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가족생활과 사회

통합의 두 영역을 지원하는 다문화가족 사업의 취지와 부합되어 많은 다

문화가족 이용자를 흡수할 수 있었다. 일정 기간 서비스 이용 후 이용자

의 상태, 행위, 능력, 인지 등에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휴먼서비스의 운영성과를 파악하는 방법으로(Martin & Kettner, 1996) 이

들의 인식은 유용한 정책정보가 될 것이다. 또한 이용자 개인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대한 기대치 및 이용에 대한 인지

가 다를 수 있다. 특히 양육부담의 경감, 가족관계 증진, 사회통합 여부 

등 주관적 인지는 개인의 사회적 맥락의 다양한 요소들에 연결되어있어

(Barrington-Leigh & Wollenberg, 2019) 센터 서비스 이용이 가져온 삶의 

변화를 해석할 때 본 연구참여자가 가진 중국 ‘한 자녀’ 세대의 문화

적 특성과 한국 삶에 대한 욕구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는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진입의 이중적 기

대가 있다. 이들은 현재 삶의 중심을 자녀에 둔 가족생활을 위해 노력하

고 있으나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욕구가 항상 존재하

고 있다. 사회통합의 면에서 이들이 원하는 것은 진정으로 한국 사회와 

접촉 가능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직업이다. 화장품 판매, 

한국직구와 같은 시간제 일은 개인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용돈 

벌이에 한정되어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진출의 신호로 보는 것이 어렵다.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는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동시에 중국인

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려 한 결혼이주여성 집단을 대표할 수 있다. 이들

이 인지하는 한국 사회와의 진정한 통합은 주로 “한국어를 아주 잘 하

는 것, 현지사회의 문화, 생활망의 통합, 모국에서 살 듯 불편함이 없이 

사는 것, 직업이 있고, 현지인의 인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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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급되는 것은 모국에서 살 듯 사는 것과 한국 사회, 문화에 대해 전반

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목표하는 사회통합이 된 상태가 

아니다. 자기 세대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인지한 연구참여자가 있고 

현재처럼 열심히 살면 미래에는 통합할 수 있다고 하는 연구참여자도 있

다. 이들은 대부분 직업에 대한 갈망이 강하며 직업이 진정한 사회통합

을 위한 통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인지한 진

정한 사회통합의 단계에 오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들이 원하는 통합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장한 주체로서의 문

화적 통합,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통합 등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 이들이 원하는 사회통합을 달성하려면 안정된 가족생활이 전제되어

야 한다. 다시 말해 연구참여자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현지 

사회에서 남편, 자녀와의 관계,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개인의 역량강화, 직업 등을 추구하려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본 연구참여자

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두 영역에 대한 지원요구를 충족하고 있는지 여

부, 향후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의 발전 방향 등을 중국인 아

내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양육에 도움을 받았으나, 다양한 지원이 더 필요함

  자녀양육은 연구참여자의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

으로 센터 이용을 통해 이들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되었다. 우선 동네의 놀이터에 벗어나 센터의 키즈카페, 문화체험 

활동에서 동네 또래 친구들과 쉽게 만날 수 있었고, 방문지도사 서비스

를 통해 자녀교육 부담이 완화되었다.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은 연구참여

자들이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이며 항상 집 안팎에서 비난받는 원인 

중 하나였는데, 센터를 통하여 확신할 수 있는 답을 얻기도 하였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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녀입학교육, 부모교육 등을 통해 한국교육 시스템과 양육 관련 지식을 

얻고, 육아 과정에 있었던 불안과 무기력을 해소할 수 있었음을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녀학습 방문교육은 인기가 매우 높은 

서비스이다. 무료로 아이의 학습을 지도하면서 초등학교의 기본상황, 필

요한 물품 등 중국인 어머니에 친절하게 교육의 노하우도 알려주었다. 

경제적 부담이 없이 연구참여자들의 학습지도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이

다. 

   그 선생님이 저한테 책을 한 권 줬어요. ‘초등학교 입학준비’라는 책이에요. 

한쪽은 중국어, 다른 쪽은 한국어. 그들은 이런 책이 있어요. 학교에 가면 어떤 

상황이 될지 알려줬어요. 그러면 한국 학교의 상황에 대해 확실히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중국에서도 아이를 낳아 본 적이 없고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잘 몰

라요. 한국의 경우는 더 몰라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선생님께 배우고 나니까 조

금은 마음속으로 감을 잡았어요. 다음 학교에서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아, 

전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나요.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고 마지막 수업 때 선생님을 보내는 것이 정말 아쉬웠

어요. 만약 제가 돈이 있다면, 저는 그 선생님이 아이를 계속 가르치도록 비용을 

내고 싶어요. (진란)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들은 자녀 언어발달 지체 증상을 

느꼈을 때 걱정을 하며 혹시 본인이 중국어를 사용하기에 자녀에게 언어

적 혼란을 초래할까 특별히 자녀 앞에서 중국어 사용을 안 하게 되는 경

우가 많았다. 티안웨이 씨의 아들도 언어발달이 주변 또래 아이보다 늦

은 편이었으며 아들과 대화했을 때 티안웨이 씨의 이중언어 사용에 대해 

남편은 많은 비판을 하였다. 그녀는 초조한 마음에 언어발달치료 서비스

를 찾기 위하여 센터를 처음으로 방문하였다. 아들의 언어발달 치료 서

비스를 이용하려는 목적도 있었으나 무엇보다 이중언어 교육 방식에 대

한 긍정적인 지지를 누군가에게 듣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센터의 이중

언어 교육을 들고 나서 외국인 어머니가 모국어를 아이에게 말하는 것에 

확신이 생기게 되어 티안웨이 씨는 아들에게 중국어 교육을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집에 들어가 남편에게도“다문화센터 선생님들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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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예요. 그분들이 이화여대 교수님들인데 이중언어교육이 맞다고 하셨

다”라고 전달하였다. 센터와 이화여대 교수의 전문성으로 남편은 티안

웨이 씨가 중국어로 말하는 행위에 더 이상 반기를 들지 않았다. 나중에 

아들은 언어 폭발기에 진입하여 엄마처럼 중국어와 한국어 모두 잘하게 

되었다. 티안웨이 씨도 센터의 다문화강사 양성을 통해 현재 동네 어린

이집, 초등학교에서 중국문화, 중국어 노래를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다. 

센터는 티안웨이 씨처럼 모국어, 모국문화를 자녀에게 전승하고 싶은 연

구참여자들에게 양육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다문화센터를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었고, 제 일이 너무 바빴

어요, 아이가 없을 때는 혼자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

이를 낳은 후에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제 아이 때문에요. 저는 

토박이 한국인이 아니니까요. 우리 아이가 여기의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저

와 관계를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을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다문화센터가 

필요해요, 이런 기관이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도록. 저에게 아이를 이렇

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알려주는 것이 필요해요. 저에게 뒷받침 하나 있는 느

낌. (티안웨이)

  자녀가 커가면서 진학, 성장발달, 부모자녀 관계 등 문제에 대해 연구

참여자는 막막한 부분이 많았고 자신의 양육방식이 맞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전문가의 지도가 가능한 센터의 부모교육을 이용하였다. 교육

을 이용한 후에 중국인 아내들은 육아 태도, 학습지도, 자녀와의 소통 

등에서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인터뷰했을 때, 자신이 수업을 통해 깨달

은 점, 얻은 교육내용의 포인트를 다시 연구자에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

았다. “언어를 통해, 의사소통을 통해, 아이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요(최빙빙)”,“사실 엄마도 조금씩 성장해요. 우리도 경험해 본 적

이 없었고, 우리도 신참이에요. 함께 성장하면 돼요(황친)”. 자녀의 발달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교육을 미리 받은 연구참여자도 있으며 자녀의 사

춘기, 자녀와의 소통 등 문제의 해답을 찾으려고 온 연구참여자들도 있

다. 자녀양육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는 연구참여자들이 최빙빙 씨처럼 

교육을 통해 받은 인식의 변화를 아이와의 일상에 최대한 적용하여 부모



- 71 -

와 자녀가 함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부모교육) 도움이 돼요. 방법을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는 보통 아이들을 가르치

는데, 아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다 꾸짖잖아요. “어머나, 네가 왜 그랬어?” 

바로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아이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부모)교육

을 통해 왜 좋은 엄마가 있는지, 나쁜 엄마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아이의 성격

이 왜 좋은지 나쁜지를 알았어요. 아이가 같은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히 먹여준다

고 해서 그가 즐거움을 얻는 것은 아니에요.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아이의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을 배웠어요. (최빙빙) 

   (부모교육 강사분) 초등학교 교사이고 경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급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무조건 맹

목적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모든 아이의 엄마는, 아이가 성장함에 따

라, 아이가 새로운 세계를 탐구하고,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사실 엄마도 조금씩 

성장해요. 우리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우리도 신참이에요. 우리는 함께 성장하

면 되니까. (부모교육) 제 마음가짐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황친)

  센터 서비스는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역할에 그치는 것이 아

니라 다문화가족의 중요한 구성원인 자녀의 성장에 있어서 도움을 주었

다. 연구참여자들은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이 한국 사회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녀에게 불리함이 될까 걱정하고 있었다. 어린 자녀의 언어발달 

시기에 나타난 언어 지체, 가족생계를 위해 멀리 떠나가는 아버지, 경제

적 이유로 자녀의 취미 개발에 다양한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것 등의 부족

함은 센터의 자녀 관련 서비스를 통해 부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하

였다. 언어발달치료, 방문교육, 멘토링과 합창단, 야구단, 연극단 등 취미

활동은 다문화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만약 자녀가 언어발달기에서 한국어 어휘, 발음 등이 또래 아이보다 

지체하는 현상을 경험할 경우, 언어치료사가 일정 기간 여러 방법을 사

용하여 아이의 언어발달을 도와주는 서비스인 언어발달 치료서비스를 상

당수의 연구참여자들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해당 서비스의 높은 수요도로 

인하여 장기간의 대기시간이 필요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의 경우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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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첫 서비스로 자녀의 언어발달치료를 이용하였다(진란, 티안웨이, 정채

경). 이 연구참여자들의 상황은 모두 남자아이에게서 발생한 언어발달 

지체 문제이며 아이의 언어 지체의 원인을 본인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찾는 경향을 보였다. 아이의 언어발달 시기에 따라 언어 수준에 차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자녀의 언어 지체를 스스로 의

심할 경우 센터의 언어발달 테스트를 받고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확인한 

후 안심한 연구참여자가 있었으며 치료과정을 거쳐 자녀의 언어발달에 

효과를 느끼는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특히 부모와 중국에 거주하다가 중

도 입국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 서비스

의 치료 효과를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용한 서비스였어요. 한국에 도착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센터로 직접 데리고 갔어요. 센터에 데리고 가서 선생님과 방에서 1대1로 진행했

어요. 그때 아이가 한국말을 하나도 못 했는데 작은 방에 장난감이 많았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와 같이 놀아요. 이게 뭔지를 알려주었고, 카드가 많아요. 45분 수

업인 것 같아요.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다문화센터의 프로그램

을 받은 첫날이었어요. 그때 저는 한국어 수업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먼저 

아이를 센터에 보내고 배웠어요. 배운 지 일 년이 다 되었어요. (...) 저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어요. 선생님도 참을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매번 거기(센터)에 

가자고 말을 했을 때 아이는 매우 기뻐했어요. 그런 교육을 하니까 아이에게 천

천히 말을 시작하도록 유도했어요. (진란)

  대학생 멘토링, 방문지도 교육 등의 서비스는 우춘련 씨의 가정에 유

용한 서비스였다. 대부분 연구참여자는 자녀의 성장기에 아버지의 참여

가 부족함을 토로하였으나 우춘련 씨의 사정은 조금 특별할 수 있다. 남

편은 직장으로 인하여 10년 이상 중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두 아들의 성

장 과정에서 아버지가 육아에 참여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어머니가 

외국인이라는 점과 한국에 없는 아버지로 인하여 우춘련 씨는 아이들에

게 심리적 건강, 한국 어휘 및 문화 습득 등의 면에서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성인의 지도가 필요함을 고민하였다. 다행히도 센터의 멘토멘티 프

로그램과 학습방문지도 등의 서비스는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아버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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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인한 정서 및 인지 발달의 부족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현재 중학교 1학년인 13세의 둘째 아들은 3, 4세 때부터 이미 어머니를 

따라 센터 활동에 참여하였다. 10년 이상 아이의 성장기에 맞추어 여러 

서비스를 이용하였고 방문지도 선생님, 멘토링 대학생 형이나 누나와 대

화하는 시간은 둘째 아이가 매우 좋아하는 시간이었으며 센터의 야구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이의 자립심과 같은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

인 영향을 주었다. 센터의 자녀 관련 서비스는 우춘련 씨에게 단순한 내

용 전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남편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자녀 

발달 문제의 예방적 차원에도 도움이 되었다. 

   우리집은 아빠가 한국에 없어서 그런지 아이 주변에 한국인 한 명이 그에게 올

바른 생각 지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단지 대화일지라도 괜찮아요, 대

화는 그의 언어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중국인 엄마)는 

한국어 속담, 관용구 등에 대해 아는 것이 별로 없어요. (...) 둘째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멘토링에 참가했는데 제가 그를 데리고 갔어요. 제가 일하러 가야 해

서, 애가 혼자 지하철을 타야 하는 데도 꼭 멘토링을 가려고 했어요. 아이가 (그 

활동) 너무 좋아했어요. 형, 누나들과 소통하는 느낌이 좋아서 인지도 모르겠는

데. 대학생들은 다 인지능력이 좋고 공부를 잘해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죠. 부모가 줄 수 없는 일부(영향력). 아이들이 이런 대학생들의 지도

를 받는 것이 우리 다문화가족에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춘련)

  중국인 아내들은 센터의 자녀 관련 서비스를 잘 활용한 경험을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합창단, 연극단, 야구단, 악기, 만들기 등 자녀의 취미

개발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는 이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경제적인 부담이 없기에 중국인 아내들은 센터의 무료 서비스를 통해 아

이들의 재능을 개발하였고, 자녀가 성장하여 학교의 연극, 합창단, 연주

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센터의 비슷한 활동 경험을 통해 형

성된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중국인 아내들은 서비스 이

용이 자녀 성장에 긍정적이며 작은 변화들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딸이 연극단을 이용하려고 다른 구의 다문화센터에 갔어요. 활동 하나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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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기 위해 한 시간씩 움직이고 왕복으로 두 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불편했어

요. 하지만 딸아이가 모든 면에서 훈련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내 시간을 희

생해야 했어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나이가 어렸을 때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금은 큰아이가 되어서도 연극을 무척 좋아해요. 자신감이 생

겼기 때문이에요. 예전부터 이런 활동을 해봤고 경험도 있어서, 앞으로 다른 연

극을 접하게 되면 주눅 들지 않고, 많은 사람의 무대에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 수 있어요. (최빙빙)

  최빙빙 씨의 진술처럼 취미개발 같은 서비스를 통해 다른 연구참여자

는 자녀의 정서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된 예를 제공했다. 관련 서비스

의 효과를 알기에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를 바

라고 있었다. 모든 참여자는 센터의 가족체험 활동이 자녀의 건강한 성

장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의 장기 센터 이용 경

험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센터 이용 초기는 가족단위의 문화체험, 1박2

일 같은 활동이 많았으며 최근에는 가족체험 활동이 점점 사라지고 교육

의 형태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 가족체험 활동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즐겁게 여러 장소를 놀러 갈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가족단위 

활동의 참여 조건 중 아버지가 참여시 우선적으로 참가가 가능하기에 류

효연 씨의 집처럼 평일 아버지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적은 가족에게 아빠

도 같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만족하고 있었다.

   1박 2일은 가족끼리 가는 거잖아요. 총 10가족, 15가족, 다 같이 가요. 가는 곳은 

다 먼 곳인데, 차를 타고 두 시간, 세 시간, 어떤 때는 네 시간 동안 타야 갈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안 가봤어요. 숲속에서 한 가족은 작은방 하나, 다들 함께 활

동하고, 체육 활동이 너무 많아요. 나는 너무 기분이 좋았고, 아이들도 즐거웠고, 

부모들도 즐거웠어요. 이 기회에 아빠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요. (류효연)

  센터의 서비스에 관련하여 주목할 부분으로 연구참여자가 언급한 육아 

부담의 경감이나 자녀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센터의 서비스는 대부분 영

유아나 초등학생 자녀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었다. 이는 현재 센터의 자

녀 관련 서비스가 주로 해당 연령의 자녀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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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40대 중후반 연구참여자의 육아 경험을 들어보면 고학년 자녀의 

경우 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것을 거부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청소년기 자녀와의 관계와 고등학생

의 입시, 진로 그리고 진학 등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고학년 자녀

를 양육하는 연구참여자는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가 부족하며 부

모교육 프로그램에 관련 내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다문화가

족 자녀의 만 7세부터 12세의 비율은 2016년의 28.2%에서 2020년의 

40.3%까지 증가하였으며(여성가족부, 2022a),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시

기의 아이들이 청소년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한다면 자녀

가 청소년기에 진입하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청소년 관련 부모교육 서비

스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2. 가족관계 좋아졌으나, 아내의 일방적 조절

  센터 이용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가족관계에 나타난 긍정적인 변화를 

이용자의 특성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센터 이용 전 대부분 연구참

여자는 주로 집에서 살림을 하여 외부와 접촉할 기회가 부족한 편으로 

가족 내부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곳이 없었다. 센터에서 물건 만

들기, 요리교실, 자조 모임 등의 활동에 함께 참여한 친구와 이야기를 

통해 연구참여자들은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집에서 쌓인 

답답한 감정들이 센터 활동을 통해서 풀리게 되었고 이러한 활동을 마친 

후 편한 마음으로 귀가하여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기분이 

좋다(开心), 재미가 있다(有意思)” 등의 표현은 연구참여자들이 센터 서

비스를 이용했을 때 느끼는 편안함에 대한 묘사로, 센터 서비스는 기능, 

지식의 습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기적으로 참여자들의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였다. 가족 내부에서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

던 연구참여자에게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아내, 엄마, 며느리 

등과 같은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인 연구참여자에게 개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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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과 평온함을 찾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을 

챙길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센터 이용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관계에 당연히 도움이 됐죠. 왜냐면 제가 

우울하면 집에 가도 기분이 별로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저는 밖에 있는 것만으

로도 이미 즐거워서 자연스럽게 집에 가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미 밖에서 털어놓았기 때문에 집에 가면 남은 부정적인 감정이 

없는 것이 가정생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들은 “엄마가 기뻐

하면 온 가족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리아홍)

  기분의 전환 이외에도 센터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서 자신의 가족생활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센터에 다니기 

전에는 연구참여자들의 생활반경이 좁았기에 자녀양육, 부부관계 등을 

포함하여 다른 가족의 삶의 형태를 알 기회가 없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에 온 이후로는 다른 다문화가족의 삶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

겨 육아, 부부관계, 시댁 등에 대한 의문점과 해결책에 대해 함께 논의

가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하였다. 센터는 압축된 다문화사회

로, 연구참여자들이 중국과 다른 국가 출신의 아내들의 삶의 모습을 관

찰할 수 있기에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대조하며 스스로를 점검함으로

써 불안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느꼈던 다른 다

문화가족의 좋은 모습을 참고해서 앞으로 자신의 가족과 열심히 삶을 영

위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였다. 센터에서 경험하거나 듣게 되었던 일들을 

가족과 공유하며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해와 대조군이 있어야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대조군은 한국 가정과 비교하면 안 되고 같은 배경의 사람과 정확한 대비를 

가질 수 있어요. 센터를 통해 알게 된 다문화가족들, 그들의 가족생활 패턴, 제 

패턴이 올바른지, 우리 아이의 사고방식, (...) 대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나아

가 서로 대응방식에 관해 이야기도 해보고, 그들이 많은 경험을 알려줬어요. 제 

마음도 같이 편해졌어요. (...) 다문화가족, 함께 하는 친구들은 저한테는 정말 신

세계예요. 삶을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우리 가족도 열심히 해야 



- 77 -

한다는 생각이 나요. 제가 돌아와서 남편에게, 시부모님께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친)

  위와 같은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의 서비스와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스로의 감정조절과 한국가족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가족관계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세터를 장기간 이용함으로써 고부관계 이해, 소가족의 

응집력, 부부관계 친밀함 등이 증진하는 다양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진란 씨의 사례처럼 평소에 하지 못한 얘기를 가족에게 하면서 소통의 

깊이가 더해진 경우도 있었다.

   우리 시어머니가 그날 무척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그날 2등을 해서 받은 

상품권을 바로 어머니께 드렸어요. 그날 제가 쓴 글은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있

었던 재미있는 일들에 관한 것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어떤 물건을 가져오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다른 물건을 잘 못 가져오는 이런 일들. “제가 존댓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말을 많이 해도 저희 시어머니는 상관없어 하세요”이

런 말은 아마 평생 시어머니 앞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말이에요. (...) 저는 평소에 

시어머니와 같이 지내도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오해는 당연히 얼마든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얘기하니까 우리 사이를 

더 가깝게 끌어당길 수 있어요. (...) 아무튼 다 얘기하고 나서 제가 춤도 췄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춤도 잘 추는구나.” 이런 것을 보면 제가 원래 어리숙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진란)

  센터의 가족 관련 활동은 평소 가족간의 대화시간이 부족한 가족구성

원들과 함께할 기회를 제공하다는 점에 만족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자

녀가 중고등학생인 연구참여자들은 남편, 자녀와 함께 주말 시간을 활용

하여 가족봉사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녀의 학교에서 요구하

는 봉사시간을 채우는 이유도 있으나, 평일 자녀와 이야기를 많이 나누

지 못하는 남편도 함께 참여하여 온 가족들이 독거노인의 집을 정리하면

서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봉사하는 시간 내

내 가족들이 함께 응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는 것이다. 장영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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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빙빙 씨와 같이 기본적으로 부부관계가 화목한 연구참여자는 남편과 

함께 정기적으로 센터의 부부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친밀성을 더 

발전시켰다.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부부의 날, 가족의 날 등 프로그램에

서 부부 둘이 저녁에 동네 산책, 매년 가족사진 촬영을 통해 남편, 자녀

와 함께 보내는 가족 시간을 통해 여러 추억을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가족 관련 활동을 통하여 바쁜 일상으로 체력과 마음의 여유가 소모된 

가족구성원이 함께 치유할 수 있었다. 가족 관련 서비스를 통해 연구참

여자와 가족 간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변화가 발생하였다. 

   우리 가족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도 많고 추

억도 많이 남았어요. 매년 한 번씩 가족사진 찍는 것, 1년에 한 번씩 가족 소풍, 

가족 함께 놀러 가는 것, 이런 것들은 우리 가족 간의 친밀함을 증진시킬 수 있

어요. (...) (가족봉사단) 우리 가족 세 식구. 저, 제 남편 그리고 딸과 같이 한집

에 가서 정리하는 것은 함께 힘과 마음을 합치는 거죠. 어려움을 직면할 때 같이 

해결할 거예요. 평일 집에서는 이런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한 곳에 갔는데, 

이 집은 매우 지저분했어요. 우리 가족 모두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것을 해결했어

요. 정리 다 하고 나니까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원래 지저분하였는데 깨끗해졌

잖아요. 이 정리 과정에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었어요. (...) 다

른 사람에게 우리 가족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했어요. (최빙빙)

  다른 한편으로 부부교육, 부부상담 등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의

견도 존재하였다. 주로 신혼기간 또는 남편의 가부장적인 의식이 강한 

연구참여자들이 부부 서비스를 혼자 이용하는 경우 또는 남편과 함께 이

용했는데 부부관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경우 교육의 방식

과 효과에 대하여 실망하였다. 부부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부상

담을 이용했던 연구참여자는 실질적인 도움을 느낄 수 없었다고 솔직히 

말하였다. 마오단 씨는 부부상담 서비스를 전부 마치지 못하였다. 마오

단 씨의 남편이 한 두 번 참석했다가 더 이상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

다. 일방적인 수용과 스스로를 변화시키려 노력하였던 마오단 씨는 남편

의 변화가 없는 관계에서 떠나갈 결심을 하고 있었다. 

  다른 연구참여자들도 마오단 씨처럼 혼자 부부교육을 참여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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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았다. 이들은 부부관계와 관련한 강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 

부부관계의 문제점을 좀 더 지혜로운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 센터의 전문

가 의견을 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부부 둘의 공동노력이 없이는 관계

변화가 불가능하며, 홀로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점차 깨닫

게 되었다. 연구참여자가 묘사하는 대부분의 한국인 남편은 남성우월주

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즉 남편은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

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의 문제는 중국인 아내의 한국어 및 문화이해 부족

으로 발생하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기에 부부교육 관련 서비스에 대하

여 한국인 남편은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부 연구참여자

는 상담 수업에서 본인의 삶을 다른 부부 앞에서 공유하는 것에 대해 불

편한 심정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그(남편)는 한 번 참가했고, 나는 몇 번 들었어요. 나중에는 나도 가지 않았어요. 

부부교육이라서 늘 내가 혼자 가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부부이며 신체 접촉의 작은 놀이가 있는데 나는 (남편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부부교육, 이건 분명히 (부부) 공동의 노력이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특히 어

려워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혼자 들어요. 나 혼자

만 바뀔 수는 없어요. (저한테) 꽤 손해를 보잖아요. (황친) 

3. 초기 어려움을 해결했으나, 심화 서비스 필요

  연구참여자들은 가장 힘든 초기 정착 생활기에 센터에서 한국어와 문

화를 습득할 수 있어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음을 자주 언급하였다. 처

음 한국에 왔을 때 한마디의 한국어도 못하던 연구참여자는 현재 초⋅중

급 한국어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삶의 곳곳에서 활용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한국어 듣기와 말하기가 가능하여 한국인 가족, 현지인 등과의 

소통을 할 수 있기에 이들의 심리적 부담도 많은 부분에서 완화되었다. 

센터에서 습득한 한국어로 사회와 소통의 창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잘 걸

어 다닐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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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참여자들은 주로 직접 교육장에 가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과 방문

교육 서비스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한국어를 습득했다.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불편한 상황과 자녀 돌봄으로 교육장에 자주 가지 못하게 

될 경우 센터의 방문교육서비스를 통해 편하게 공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생활과 관련하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60대 

방문지도사의 말에 신뢰감이 형성, 이를 통하여 생활 및 육아 정보, 한

국인의 사고방식 등까지도 알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방문지도 교

육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이 함께 공감한 부분이었다. 

   방문 선생님은 제 발음이 좋지 않은 부분을 처음부터 가르쳐주었어요. 그래서 이

제 저에게 “무슨 말을 했어?”라고 다시 묻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 계속해

서 가정방문을 하게 된다면 이 선생님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

어 아이가 영재가 되려면 어떻게 키워야 할까, 모든 엄마는 아이가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라잖아요. 이것도 꽤 좋았어요. (...) 그분들이 모두 한국인 선생님이라

서 발음뿐 아니라 한국인의 사고방식도 알려줬어요. 예를 들면, 이 문제에 대해 

제 처리 방식이 적당하지 않은 것들,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요. 단

순히 교과서의 내용만이 아니라, 이렇게 매끄럽게 처리하면 상처 받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것, 한국인과 의사소통 상의 충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

어요. (마오단)

  한국문화의 습득도 서비스의 교육내용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의 

여러 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문화를 이해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센터

의 문화체험, 요리교실, 한국어교육 등의 서비스 이용을 통해 연구참여

자들은 한국인 가족과의 소통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했다. 생활에서 

발생한 어려움이나 이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센터를 찾아가

서 직원이나 중국인 친구에게 편하게 답을 구하기 시작하였다. 문화체

험, 요리교실 등의 서비스 활동을 통해 연구참여자 본인, 자녀까지 한국

문화 이해의 증진과 재미를 느낄 수 있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인기 높은 

서비스가 되었다. 한국은 엄마가 주로 양육을 담당하기에 외국인 엄마로

서 자녀의 한국 어휘와 문화 지식의 습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걱정

하던 연구참여자들이 센터에서 이 두 가지 측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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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찾은 것이다.

   예전에는 민속촌, 경복궁에 가는 문화체험 수업이 있었어요. 우리는 아이들을 데

리고 구경을 하면서 동시에 아이는 더 많은 문화 지식을 배울 수 있어요. 자녀양

육은 기본적으로 엄마 위주, 아빠는 보조하는 형태, 아빠는 경제를 제공하고 엄

마는 교육의 면에서 더 많이 제공해요, 그런데 엄마도 모르는 상황에서 아이는 

어느 측면에서 이런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이런 면에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배우면서 아이

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황친)

  황친 씨의 진술에서 알 수 있듯이 늘 부족함을 느꼈던 한국문화 지식

을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까지 포함하여 문화체험 활동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것을 특히 만족하였다. 센터의 요리교실, 한식문화체험 활동을 

통해 음식 문화로 인해 겪던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다. 초기에는 한국

요리 어휘를 잘 알지 못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 경우 소통의 문제가 발

생하였으나, 이제는 요리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통해 시어머니와의 의사

소통 이해도가 늘어났음을 이야기하였다. 류효연 씨의 진술처럼 센터의 

문화체험은 연구참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녹아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

를 제공하였다.

   시어머니가 “이 호박을 조각으로 썰어라”라고 말을 하셨는데 알아들었지 못했

어요. ‘조각으로 썰어’‘슬라이스로 썰어’‘얇게 채를 썰어’ 같은 것들에 알

아듣지 못해서 둘 사이에 오해가 많았어요. 일하기 싫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것

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 음, 이해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를 말이에요, 조금씩 배워야 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이 요

리교실을 개설하는 것이 아주 좋아요. 우리에게 카레, 김치, 제육볶음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를 가르쳐 줬어요. 이제는 우리는 보기만 해도 바로 알겠어요. 이

제는 시어머니가 이 단어를 말했을 때 우리는 아마 바로 머릿속에 하나의 이미

지를 떠올릴 수 있게 됐어요. (최빙빙)

   평소 집에서 절대 안 하는 장조림을 배웠는데, 육개장처럼 우리가 보통 집에서 

잘 안 하는 것, 그리고 갈비탕, 해물탕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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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사회에 더 잘 녹아들고, 이 나라에 녹아들고, 그(한

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비록 저는 요리를 할 줄 모르지만, 저는 센터를 통해 배

웠어요. 우리 남편이 맛있다고 하면, 다음에 또 해줄 수 있어요. 이것은 아주 좋

은 것 같아요. 아직 많은 한국문화에 대해서 저는 잘 몰라요. 제가 김치를 못 담

그면 센터에서 같이 담갔다가 집으로 가져오는 것도 좋잖아요. (류효연)

  서비스 내용뿐 아니라, 센터 직원은 연구참여자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주의해야 할 한국식 예절, 한중 문화의 차이를 설명해주는 역할도 하였

다. 특히 중국인 통역사가 있는 센터의 경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편리

성과 고향에 대한 친근함이 있기에 중국인 아내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편하게 센터를 찾게 되었다. 중국인 통역사는 보통 한국에 오랫동안 거

주한 사람으로 언니(姐)라고 불리며 그들의 축적된 생활 노하우로 연구

참여자들에게 해답을 알려줄 수 있다. 중국인 통역사와의 유대감으로 인

하여 센터와 더욱 가깝게 연결이 되었다는 것은 통역사인 우춘련 씨와 

중국인 통역사와 친하게 지내는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내용

이다. 

   이 사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센터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언어라든지 그리고 

¡¡(중국인) 선생님에게 많은 것을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제가 일이 있

든 없든 선생님에게 물어봐요. 한국 여기에는 주의해야 할 것이 많아서, 예를 들

어 위층으로 이사 왔어요. 만약 당신 집에 아이가 있다면 아래층에 선물을 좀 보

내야 한다고요. 애들 때문에 시끄러울 수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이 예민해서 위

층에서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그런 거 있어요, 바로 경찰에 신고해요. (웃음) 그런

데 이건 중국에서는 별로 안 그러는 것 같아요. 시끄러워서 신고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한국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제가 세상 물정에 대해 

모르는 것들이 여전히 많아요. (진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센터는 서구 이민자통합서비스의 핵심적 영역인 

언어교육과 함께 문화,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연구참여자의 초기 

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적응에 센터가 많은 도움

이 된다는 것은 연구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다. 센터와 

집이 가까운 연구참여자인 경우 여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센터로 향하는 



- 83 -

것이 이들의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진란 씨, 황친 씨 등 연구참여자

들은 센터에 자주 찾아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기에 센터의 직원들이 

그들을 잘 알고 있다고 하였다.

  외국인 아내의 초기 사회통합에 있어 도움을 제공하는 것과는 대조적

으로 장기거주자, 한국어를 잘하는 참여자, 자녀가 없는 참여자가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불만이었다.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의 서비스가 초기 이주한 외국인 아내의 지원을 중심으

로 설계되어 있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하였다. 결혼이주 외국인 집단내 

거주기간, 교육수준, 한국어, 자녀 유무 등 특성상의 차이가 존재하기에 

이러한 집단의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참여자

들의 공통된 인식이었다.

   기본적으로 현재 서비스는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을 잘 모르고, 한국말을 못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비교적 많아요. 한국에 오래 머무른 경험이 

있는 우리를 위한 수업이 매우 적어요. 차별화된 교육이 필요해요. 우리는 모두 

다 결혼이민자, 우리는 모두 다 외국인이 맞죠? 한국인처럼 온전히 이 나라에 융

합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교육 차별화가 가능하다면 각 단

계의 결혼이민자한테 맞춤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처럼 한국어를 

비교적 잘하고 한국에도 오래 산 사람은 자격증을 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제일 좋은데, 거의 없어요. 여러 번 물어봤지만 없다고 

했어요. (류효연) 

  연구참여자들은 이용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다양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을 요구하였다. 외국인 아내의 한국 삶의 출발점이 

유사하다는 가정 하에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것으로는 최근 결혼이주여성 

집단의 다양성을 포용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2018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자료와 본 연구참여자의 결혼 경로를 통해서 결혼이주여성 집

단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류효연 씨 등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에서 

유학을 통하여 이미 한국어를 습득하였기에 자격증과 같은 취업교육을 

원하고 있었다. 이들은 외국인으로서 현지 사회에 살아가며 최종적으로 

통합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기에 이러한 다양성을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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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동시에 서비스 내용의 심화와 연속성도 함께 강조하였다. 최빙빙 

씨는 장기간의 직장 경험을 바탕으로 취업교육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현 단계의 취업교육은 주로 이력서 작성, 면접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내

용이 매우 기초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기에 정작 취업 후 필요한 심층적

인 업무 지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직장과 관련한 정책적 혜택, 

노동자 보호 제도 등을 직장생활 시작 전에 미리 알 수 있다면 외국에서

의 직장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최저임금, 출산휴가 등과 같

은 제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경우 고용주와 계약 시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한번 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원스톱 서비스처럼 취직의 준비 단계부터 취직 성공까지 필요한 일련의 

지식과 절차 등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였다. 취업뿐만 아니고 부모교

육, 문화체험 등 다른 서비스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

다. 김장과 같은 문화 체험활동은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알 수 있는 창

구를 제공하는 점에서는 좋으나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기에 활동 내

용을 정기적인 형태로 설계하여 심층적인 문화 지식을 추가한다면 한국

과 모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자녀양육은 단계별, 체계화가 돼야 해요. 이것은 시스템화 되어야 해요. 이 시스

템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린이집, 학교에 다니는 단계.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기간에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중학생이 되면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등 내용을 체계화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

지만, 적어도 대부분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다문화센터는 아이의 양육과 

교육 방면에 대해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정채경)

  센터에서 습득한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의 

삶을 비교적 수월하게 영위할 수 있게 되었으나 외국인 아내들이 현지 

사회에서 개인으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센터의 사업 목적과 비전의 심

층적인 변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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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서와 정보 지원, 중국인 네트워크 내에서만 가능

  연구참여자들은 센터를 통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등 지식 습득과 함께 

인적 네트워크의 확장이 가능하였다. 인적 네트워크의 형성을 통하여 외

국 생활의 외로움을 해소하였고 남편과 자녀를 제외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점은 연구참여자들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였다. 친구 네트

워크(朋友圈)는 정서적 지원과 함께 네트워크를 통해 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방면의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생활지

도사, 통역사, 방문교육지도사 등 센터 직원의 친절한 태도로 인하여 센

터는 연구참여자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 일종의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

였다.

   다문화센터에 다녀온 후에는 한국 생활 적응이 많이 좋아졌어요. 소통 가능한 사

람들이 많아져서 그래요. 예전에는 제가 매일 집에 혼자 있었고 갈 곳이 없었어

요. 매일 같은 자리에 있고, 외출을 잘 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낳은 이후에는 외

출을 더 잘 안 해요. 매일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어요. 다문화센터에 다니기 시

작한 후에 아는 사람을 많아졌고, 말도 많아졌고, 남과의 교류가 많아져서 더 많

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보다 피곤함을 덜 느꼈고 마음도 열렸어요, 바로 이

야기할 사람이 생겨서 그래요. 혼자만 있으면 매우 우울해져요. (조춘설)

  같은 나라 출신이라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보다 센터에서 만나는 친

구에게 더 신뢰감을 가지며, 언어의 편안함과 중국인 사이에 타고난 친

근감으로 빠르게 중국인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집에만 있었을 때 느

꼈던 우울함과 외로움은 친구들과 모국어로 대화하며 한국인 가족, 한국

인 엄마 친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외국 삶의 어려움을 서로 쉽게 공감

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센터에서 친해진 친구들인 경우, 대부분 

같은 동네에 거주하고 있기에 평일 서로의 집을 방문하거나 동네 주변을 

놀러 다니기도 하였다. 장기 센터를 이용한 연구참여자들은 십 년 전 센

터에서 알게 된 중국인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다. 

자녀의 교육 등 사정으로 예전처럼 자주 센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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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으면 다시 센터에서 모여 강의를 듣

고 나서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의 친구 관계 형성 및 발전이 가능

한 이유는 센터가 이들에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

다. 이 공간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간을 포함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공

간은 센터의 교실, 키즈놀이터, 카페 등 물리적인 시설을 말한다. 이 공

간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친구와 정서적 교류를 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

소로 특히 일부 커피숍이 있는 센터 이용자는 카페에서 모국 친구와 모

국어로 이야기할 때 외부의 시선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편

하다고 말하였다. 즉 늘 사회에서 소수자로 살아가는 연구참여자는 센터 

안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한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센터에 가면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공간도 제공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

떤 사람, 우리 집에 와라, 당신 집에 가자고 하면 미안하잖아요. 다문화센터에서

는 하나의 활동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친해질 수 있잖

아요. 정말 너무 좋아요. 다문화센터 정말 좋아요. 아니면, 둘이 어디 가서 커피

라도 마셔야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그 돈을 쓸 수 없잖아요. 센터 공간

은 매일 사용해도 괜찮아요. (최빙빙)

   (센터카페) 안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편한 것은, 거기

에 앉아서 친구와 함께할 수 있고, 수업을 마치고 나서 급하게 나가지 않아도 되

니까요. 오후 내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 이런 조용한 전문 카페가 있어

서, 모임에서 중국어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남의 눈치에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 옆에 베트남 사람들도 편히 말하고, 소리가 크든 작든 남의 시선을 신

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 일반 카페에서 얘기하면 항상 옆 사람의 감정에 신

경을 써야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카페의 좋은 점이 바로 언어에 신경 쓰지 않

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기 때문이

에요. (리아홍)

  이렇게 센터의 공간을 활용하여 친구들과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동시에 

직원이나 모국 친구에게 직접 문의 또는 센터에서 만든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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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중국 WeChat)를 통해 유용한 생활 정보도 얻게 되었다. 우춘

련 씨는 본인이 생활하는 동네 센터의 이용자이자 다른 센터에서 중국인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주 초기 때 정보의 단절과 인적 네트워크의 

부족함으로 힘들었던 날들을 겪었기에 중국인 커뮤니티를 직접 만들었고 

카카오톡 단체방을 통해 센터의 활동 정보를 알리면서 중국인 아내들이 

서로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센터마다 이러한 중국인 

이용자가 모이는 커뮤니티가 존재하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간

에 친해지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 센터를 통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네

트워크가 튼튼하게 구축되어 중국인 아내가 가진 삶에 대한 불안감을 상

당 부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중국인 카톡 단체방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500여 명이에요. 

당시 많은 사람이 다문화센터 사이트에 들어갈 줄 모르거나, 다들 수시로 인터넷

에 접속해서 그 내용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많은 사람

들이 카카오톡을 하고, 저도 업무용으로 카톡 앱을 켜놓고 일해요. 그래서 당시

에 제 주변의 아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단체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가입 동의한 

사람은 이 방에 들어오면 돼요. 단체방에서 센터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

요. (...) 이 단체방은 센터의 공식 커뮤니티가 아니라서 평소에 누구나 어떤 정보

가 있는지, 생활상 공유하고 싶은 것들 다 이 방에서 공유할 수 있어요. 이런 교

류 때문에 중국인들끼리 예전처럼 폐쇄적이지는 않을 거예요. (우춘련)

  그러나 이러한 정보의 교환 및 친목 활동은 주로 중국인 네트워크에 

한정되어 활성화되고 있다. 2014년부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서울시에 위치한 센터는 모두 통

합센터로 전환되었으나 연구참여자들이 이러한 통합과정에서 한국인 이

용자와 교류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한국인과의 접촉이 많아질수록 한국

어의 발전, 현지인만 알 수 있는 정보의 습득 또는 사회에 대한 더 심층

적인 이해 등 측면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서로 간의 

교류 증진, 정보교환 등 통합의 파생적 효과는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게다가 2년이 넘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센터의 활동이 모두 온라

인으로 전환되어 연구참여자들에게 지식의 전달 수단은 가능하나 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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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강의를 마친 후 서로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교류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 센터 이용의 차이를 절실히 

느꼈던 연구참여자는 이에 대해 매우 아쉬워하면서 하루빨리 센터의 현

장 활동이 재개되기를 바라고 있다. 특히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 된 연

구참여자는 대부분 온라인 활동을 이용하기에 센터 서비스를 통해 중국

인과 친분을 쌓고 새로운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이 힘든 상황이

다.

   바로 관계의 변화죠. 코로나19 이전 수업의 경우, 강사와 대면하고, 전 과정을 다

문화센터의 선생님이 동반하고, 우리들이 수업한 후에 함께 소통(交流, 교류)하

고, 다문화센터 선생님과도 더욱 친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바뀐 후,

보통 수업시간에 컴퓨터에서 만나요. 수업이 끝나면 다른 교류가 거의 없잖아요.

이것은 배우 큰 변화였어요. (왕진진)

5. 사회통합을 위한 센터의 중간 역할

  사회통합정책의 중요한 영역인 취업교육을 통하여 참여자들은 개인역

량의 향상과 향후 직업의 방향을 결정하며 센터에서 습득한 기능 또는 

일자리 연결로 취업을 하여 한국 사회로 통합을 할 수 있었다. 다문화강

사양성과정과 바리스타교육은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이 언급한 취업교육

으로 이 두 교육을 통해 연구참여자는 예전에 자신이 몰랐던 개인의 재

능, 취향을 발견하였다. 센터의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거나 동네 어

린이집 또는 학교 등에서 다문화강사로 활동하는 것을 통해 자신의 사회

적 가치를 확인하고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이 사회에 기여가 가능하다는 

자부심도 생기게 되었다.

   제가 다이음 사업도6) 참가하고 있잖아요. 유치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

6) 다이음 사업은 외국인 강사가 직접 신청기관 방문하여 다문화이해교육, 체험활동 실
시하는 서비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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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한국문화와 중국문화를 비교하면서 가르쳤어요. 자아개발에 좋은 기회였어

요. 이런 문화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많아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

에 융화되는 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한, 한국 아이들이 중국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저로서는 보수(报酬)도 받을 수 있어요. 저

는 좋다고 생각해요. 남편에게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제 

남편은 듣고 나서 제가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면서 저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티

안웨이)

  취업 의사가 강한 연구참여자의 경우 다문화강사양성과정을 이용하는 

경험이 있다. 교육을 통해 개인의 역량을 향상하여 향후 직업발전에 도

움이 된다는 생각과 함께 한국인한테 모국의 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직

업교육으로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티안웨이 씨처럼 교육 

이수 후에 센터의 연결을 통해 다문화강사로 활동 경험이 있는 연구참여

자는 몇 명이 있다. 그들은 다문화강사로 활동할 수 있어 가족과 사회에

서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또한 센터의 교육을 통해 자

신의 재능을 발견하여 다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참여자

들이 감격하였다.

   (다문화강사양성과정) 아주 큰 도움이 되었어요. 저는 처음에 교사 될 생각이 없

었어요. 나중에 이 수업을 듣고 제가 교사 될 만한 재능을 발견했어요. 조금씩 

발전하고 그리고 다문화강사로 일하면서 경험을 쌓은 후, 한국강사협회에 갔어

요. 네, 그곳에서도 학교 강의해요. (...) 그때는 육아만 했죠. 매일 아이를 봐주는 

것밖에 아무 것도 안 했어요. 큰 아이도 어리고 둘째도 어렸어요. 힘들었어요. 나

중에 아이도 컸고, 다문화센터(경험)는 “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러 나

갈 수 있어요. 이런 변화 꽤 크죠. (류효연)

  각 연구참여자가 이용하는 센터의 규모와 사업 목적에 따라 취업자원

이 다를 수 있으나 연구참여자 중에서 센터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취업에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았다. 다문화강사양성과 바리스타교육이 모두 다 

개설이 된 센터에 다니는 연구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양 교육과정을 모

두 이수하였으며 교육과정의 완료 후 본인의 성향과 더 적합한 직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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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실습하는 기회도 얻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티안웨이 씨

와 류효연 씨는 다문화강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참여자이며, 황친 씨, 

류효연 씨, 양옌옌 씨, 진란 씨, 리아홍 씨는 센터의 카페에서 바리스타

로 실습 및 센터의 소개로 동네 카페에서 시간제 일도 하였다. 이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센터에서 습득한 개인 능력으로 일한 경험은 경제

적 수입 측면보다 이를 통해 얻은 성취와 자아에 대한 재발견을 더 소중

히 여기는 계기가 되었다. 타향 생활의 어려움으로 많이 위축된 자신감

과 육아로 포기하게 된 자아를 다시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구 다문화센터에서 카페가 있는데, 저는 거기서 계속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

요. 그때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어요. 계속 거기에서 커피를 만들었어요. 이 일은 

유료 봉사인데 급여는 적어요. 하지만 남편이 항상 지지해요. “가라, 가라”고 

말해요. 거기에 있어서 기쁘잖아요. 한 시간에 벌이는 적지만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주 가요. (...) 

저는 커피 만드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성취감을 느껴요. 특히 라떼아트를 잘하

면 성취감이 매우 크게 느껴져요. 남들이 ‘아, 아주 맛있어요’라고 할 때는 헛

고생한 것 같지 않아요. (리아홍)

  취업교육뿐만 아니라, 센터가 다른 기관의 직업교육 또는 일자리를 연

결해줘서 직장에 들어간 연구참여자도 있다(마오단, 리아홍). 특히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 직원이 취업 관련 정보 수집뿐 아니라 자기소개서, 이

력서, 취업서류 수정까지 다방면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언급하였

다. 이들은 센터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취업 과정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했다. 센터의 취업사이트, 취업박람회 등을 잘 활용하

여 취업 성공까지 한 사례도 있었다(정채경). 취업 의지가 강하고 열심히 

진로를 찾는 연구참여자들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접 또는 간접적

인 취업 지원을 제공하였다.

   다문화센터는 확실히 저한테 도움이 많이 돼요. 그 선생님이 제 이력서를 고쳐주

셨고, 그다음에 제가 이력서를 보내서 지금은 병원에서 한중 통번역하고 있어요. 

(...) 저는 남편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다문화센터 선생님에게 빨리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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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고 싶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유심히 찾아보셨는데 마침 번역

하는 일이 있어서 “한번 해볼래” 저한테 물었어요. 그리고 제가“딱 제가 하고 

싶은 것과 맞아”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러면 해보라고 하시는데 이력서를 보

내주면 고쳐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몇 번 고친 후에 선생님이 그 직장에 보내

도 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거기에 이력서를 보냈고, 그리고 통과했어요. 다문

화센터가 저한테 이력서를 고쳐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거기) 못 갔을 거예요. 

어머, 제가 그 선생님에게 맛있는 거 사줘야겠어요. (마오단) 

  현지사회에 참여와 기여하는 능력도 이민자의 사회통합 기준의 하나로

(Shields et al., 2016) 살펴보았을 때 연구참여자가 개인의 한중 언어능력

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병원, 외국인노동자센터 등에서 상황이 어려운 

외국인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리아홍, 최빙빙). 이들은 처음에

는 딸과 함께 센터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본인과 딸 모두 남을 도

와주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끼고 생활의 의미를 찾았다. 가족봉사단에 정

기적으로 참여함과 동시에 매주 외국인노동자센터에 두 번씩 외국인노동

자의 법률상담을 위해 통역을 하는 연구참여자(리아홍)도 있다. 봉사활동

에 활발하게 참여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자신의 초기 정착 

시절에 다행히 센터에서 받은 도움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고 하였다. 센터의 도움을 받은 이들은 현재 센터의 봉사활동을 통해 어

려운 상황에 처한 타인에게 도움을 제공하였다.

   저는 한국에서 이렇게 오래 살아서 비교적 안정되었고, 여러모로 만족해요. 제 

미래의 목표는 저보다 못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다문화센

터를 통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어요. 노인복지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경

찰서, 소방서, 그리고 병원의 통역서비스. 그곳에서 진료를 보러 온 중국인들은 

불법체류이거나,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아니면 우리처럼 결혼이

민자, 말이 통하지 않아서 진찰을 받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통

역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해요. 만약 온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다문화센터를 모른다

고 하면, 제가 당신들의 구역에서 다문화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서 회원 가입

하면, 많은 무료 서비스가 있다고 말해줘요. 거기(센터)에서 한국어를 배우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최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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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빙빙 씨처럼 한국에 10년 이상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들 모두 새로 이

주한 외국인을 도와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일부 연구참여자는 

센터의 멘토멘티 활동에서 새로운 이주여성에게 멘토의 역할도 했다. 최

빙빙 씨와 리아홍 씨가 다른 연구참여자보다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이들의 삶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하였다. 이 두 연구참여자의 공통점은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

움과 지원을 하는 편으로 가족관계가 화목하며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들은 이주 초기 센터에서 한국어를 빨리 습득하여 오래 

거주함으로써 현재 본인의 한국 삶은 큰 불편이 없이 사회에 잘 융합(融
入)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두 연구참여자 외의 다른 연구참여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국 삶에서 어려운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해소하여 어느 정도의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모국에서 살 듯 불편이 없이 사는 것이 아니

기에 사회통합에 있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하였다. 이들이 사회에 

통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아직 자녀양육에 중심을 두어야 하는 

상황과 열악한 외국인의 취업 환경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

을 언급하였다. 특히 한국에 온 지 10년이 넘어 일반적인 생활이 적응된 

후에 앞으로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늘 고민을 하고 있다. 이들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결혼이주여성의 전문지원기관으로 간주하고 있기

에 이러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센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

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통합을 위해서 취업정보 제공 및 연

결, 자격증 교육과 같은 관련 서비스에 대한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문화센터가 더 많은 기관과 더 많은 연결을 할 수 있다면, 여성인력개발센터, 

복지회관, 그리고 문화회관, 주민센터 등등, 예를 들면, 인력개발센터에서 재봉수

업이 다음 달에 있어요. 비용을 조금 내야 해, 다문화센터쪽의 회원들이 배울 생

각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몰랐는데 센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참여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런 전문적인 기능 교육이 많

아지면 좋아요. 저는 뭐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요. 사실 필요하다면 돈을 좀 내도 

괜찮아요. 우리는 언제 시작할지, 어떻게 찾을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센

터를 매개로 여러 기관들과 더 많은, 협력적 소통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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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은 혜택을 가져올 수 있어요. (황친)

  센터에서는 이미 앞서 언급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연구참여자들의 취업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왕진

진 씨의 경우 센터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르바이트를 얻은 수혜자이다. 연구참여자들은 센터의 이러한 중간자적 

역할을 확대하여 타 기관과 체계적인 협업이 가능할 경우 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교육 및 취업자원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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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가 가져온 삶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한국 내 중국인 아내의 삶의 경험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경험을 

연결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결혼 이주 배경을 가진 수도권

에 거주하는 중국인 아내 14명을 심층 면접하여 얻은 자료를 주제분석법

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의 다문화가족 외국인 아내인 동

시에 중국 ‘한 자녀’세대에 자라난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 생활에 어려

움에도 불구하고 이중적 성역할 태도, 평등적인 관계에 대한 추구, 사회

와의 접촉, 가족 및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추구하는 등의 

공통적 특성을 보인다.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센터는 중국인 아

내 삶의 욕구 충족에 기여하는 고마운 존재이자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

었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을 통해 센터는 이들의 생활상태, 행위, 능력, 

인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에 이용자의 ‘삶의 질적 변화’를 서비스 운영성과 기준(Martin & 

Kettner, 1996; Patti, 1987)으로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은 다문화

가족 이용자의 삶에 발생하는 어려움의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연구참여자 삶의 전반적인 단계에 걸쳐 

존재하며, 정착단계에 따라 그 의미를 조금씩 달리한다. 정착 초기 단계

는“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유일한 출구”, “우리를 집에서 나오게 해

주는 기관”, “친구와 만나는 통로” 등의 의미를 가진다. 그 후 연구

참여자들은 센터와 장기간 상호작용을 통해 더욱 심층적인 애착을 갖게 

된다. 이에 이들은 더 나아가“제2의 친정집”, “오아시스, 쉬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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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삶의 일부” 등으로 그 의미를 표현했다. 다음으로 연구참여자

들이 진술하는 몇 개의 의미단어를 통해서 센터가 중국인 아내에게 제공

하는 정서적 지지, 지식과 정보의 습득, 인적 자본 형성, 자신감 및 개인

가치 실현 등의 도움과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 영역에 주는 영향을 논의

하고자 하다.

  첫째, ‘두 번째 친정집, 오아시스, 쉬는 항구’ 등의 표현은 연구참여

자들이 공통적으로 센터에 가지는 정서적 안식처라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인식의 형성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외롭고 어려운 외국 생

활 속에서 찾아갈 수 있는 센터의 존재는 이들의 일상에서 큰 위로가 된

다. 센터에서는 모국어로 친구들과 자유롭게 말을 할 수 있을 뿐 아니

라, 생활에서 겪는 억울하고 불합리한 대우를 유사 경험이 있는 친구들

에게 털어놓으며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그들은 이방

인으로서의 외로움을 일정 수준 해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른 한편으

로, 센터는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때 이들에게 잠시 도피할 수 있

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위안감을 준다. 남편과 충돌이 생겼을 때 “내 뒤

에서 누군가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는 친정과 같은 존재이자 동

시에 삶의 답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힘들 때 친정에 돌아가 지친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를 받으며 나름의 해결책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이

다. 마지막으로 바쁜 생활로 이용 빈도는 줄었지만 생각이 날 때, 관심 

분야 서비스가 있을 때, 오랜만에 친구와 만나고 싶을 때 이들은 자신들

의 필요에 따라 편안하게 센터를 찾는다. 중국인 아내가 센터에 가지는 

친근감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며, 이는 멀리 시집간 딸이 

언제든 친정에 가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가진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역구에 각자 살던 중국인 개개인을 한 

집단으로 연결해서 외국생활에서 느끼는 친구의 존재에 대한 이들의 욕

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켰다. 중국인 아내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

서 및 정보교환이 매우 필요한 집단이다. 이들은 센터가 없었다면 지금

과 같이 많은 친구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

다. 센터 이용 전 이들은‘고향 친목회’, ‘재한 중국인 카페’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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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친구를 찾는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이는 인터넷을 통한 만남으로 

신분이 불확실한 단점이 있다. 그러나 센터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대부분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여 스스럼없이 친분을 쌓을 수 있다. 중국인 친구

와의 교류를 통해 이들은 가족생활 공감 및 문제 해결책을 찾는 통로가 

되며 동시에 지역에서 취업, 육아, 사회복지 등의 정보도 공유할 수 있

다. 센터는 연구참여자에게 지역구의 친구와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하여, 이를 통해 생활 관계망을 넓히는 연결점 역할로 그들의 가족생활 

및 사회통합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셋째, 센터는 외국인 아내의 초기정착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센

터의 도움이 없다면 한국어를 포함하여 이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생활 정보, 문화, 개인역량을 확보하는 것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

이다. 정착 초기는 가족관계 및 사회와의 소통이 가장 어려운 시기로 센

터와 같은 보호망이 없다면 한번의 어려움에도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 그들이 삶의 

활주로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었다. 이들에게 센터는 외국인 아

내를 위한 전문기관으로 마치 명품 자동차를 탑승하고 편안하게 해외에

서의 삶을 주행하는 것과 같다. 특히 개인적 가치실현과 취업 욕구가 강

한 중국인 아내는 센터의 직업교육, 개인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를 발판

으로 삼아 다문화강사, 통역사 등의 직업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즉, 센터는 중국인 아내의 한국정착 기간에 소요되는 기간의 단축에 

기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연구참여자들의 장기이용을 통해 그들에

게 삶의 일부가 되어 애착을 가지는 존재가 되었다. ‘뗄 수 없는 삶의 

일부’는 연구참여자들의 센터에 대한 애착을 잘 묘사한 표현이다. 특히 

센터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참여자들의 초기 정착 시 어려움을 해

소한 것 외에도 자녀 관련 서비스와 개인의 취미활동, 자조모임 등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참여자들은 센터를 자주 찾

게 되었고 더 나아가 센터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소중한 장소가 되었다. 한국 정부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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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는 센터는 한국어 미숙으로 위축된 중국인 아내에게, 외부와의 접

촉이 어려운 중국인 아내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찾게 해주었다. 이들은 

센터가 다문화가족 중국인 아내들이 수시로 출입 가능한 곳이라고 말하

며, 이를 통해 센터에 대한 이들의 소속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와 서구의 사회통합 관련 연구를(George et al., 2017; 

Kaushik & Drolet, 2018; Thomas et al., 2016) 종합해보면 센터의 사회통

합 지원성과는 중국인 아내의 한국어 역량 강화,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센터에 대한 정서적 의지 등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센터의 사회통합 지원이 중국인 아내의 초기정착 단계에서 현저하

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정착 초기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습득, 중국인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위한 든든한 기반이 될 경우 중국인 아내의 한국 생

활은 훨씬 수월해질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외국인 아내에게 제공하는 사회통합 지원은 서구

와 마찬가지로(Critelli & Yalim, 2020; George & Selimos, 2018) 이민자의 

초기정착을 위한 서비스 위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정착의 목표인‘이

민자가 장벽이 없이 충분한 자유로 사회참여의 수준을 선택하는 

것’(Shields et al., 2016)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연구참여자는 센터의 

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한다. 즉, 센터는 이들에게 봉사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그들의 지역사회 참여에 기여하고 있다.

  자녀양육, 가족관계 등 가족정책의 지원영역 분야에서 살펴봤을 때, 

센터 사업은 중국인 아내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

회성 발달 등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구조가 다양해지

는 다문화가족에게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테면, 기러기 아빠

를 둔 다문화가정에서 겪는 아버지 양육 및 교육 참여의 결핍을 센터를 

통해 다소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가족관계 개선 측면에서 장

기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단일한 서비스보다 차별화된 다양한 가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관계 개선에 장기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상담, 부부교육 등을 통해 부부의 공통된 변화를 확

인할 수는 없으나 가족봉사단, 각종 가족행사의 장기적인 참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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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구성원 간의 친밀감과 응집력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목할 점은 중국인 아내가 가족생활 영위의 주된 담당자로서 이들의 정

서적 안정이 가족생활의 유지 및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특히 친정 부모의 지원을 중요시하는 중국인 아내의 

경우 센터가 제공하는 안정적인 정서와 생활정보, 돌봄 서비스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센터는 이들에게 일종의 친정처럼 한국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버팀목이자 든든한 배경이 되는 것이다.

  대부분 30대, 40대 초반인 참여자들은 아직 한국 생활의 안정을 추구

하는 기본 단계로 이들이 인식하는 사회통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들이 생각하는 사회통합은 가족생활에 어려움이 없고 일을 통해 경제

적으로 독립하는 것임을 본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다. 따라서 서구연구

에서 밝히는 사회통합의 지표들을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에게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이들은 한국국적 취득, 한국어만 사

용, 한국인 친구와 주류사회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이주 사회에 동화

된 지표들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 발현된 한

국내 중국인 아내들의 사회통합은 서구의 맥락과 달리, 개인적 지역사회 

통합보다는 가족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과 양질의 일자리로 사회생활에 

진입하여 진정한 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원한다. 이와 같은 가족통합과 

경제통합의 양립은 한국의 맥락에서 외국인 아내의 사회통합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 관점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목

표를 살펴보았을 때 센터 사업은 외국인 아내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가

족관계 증진 등 가족생활에 긍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외국인의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센터가 외국인 아내의 경제

적 독립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센터의 도움이 없는 구직활

동은 더욱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중국인 아내

인 경우, 센터가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에 원하는 수준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받지 못할 경

우 이들의 취업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인식한다.

  물론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은 개인과 가족, 사회의 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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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요소들의 상호작용 및 장기간의 경과를 통해 실현될 수 있기에 센

터의 지원사업만으로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는 것은 어려우나,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들이 중국인 아내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 과정에 긍정적으

로 작동하는 것은 명백하다. 이용자의 진정한 사회통합에 보다 더 실질

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참조하여 앞

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의 학술적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한 자녀’세대인 중국인 아내의 모습

과 이들이 추구하는‘통합’을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 자

녀’ 세대인 중국인 아내는 이중적 성역할 태도 속에서 가족생활과 현지 

사회 안에서 자아실현에 대한 높은 욕구를 가진다. 즉, 개인의 노력을 

통해 남편과의 관계 또는 자녀양육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일을 통해 진

정한 사회통합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강조해왔던 

외국인 아내의 문화적 통합 또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통합과는 달

리, 본 연구참여자의 한국에서의 삶은 가족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까지

의 사회정착을 위해 이들이 한 노력은 주로 가족관계, 자녀양육을 위한 

것이다. 현지 사회에‘통합’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가족생

활을 함께 고려하여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들의 가족생활이 

일정 수준으로 안정되었음을 전제로 개인의 재능기부를 통해 사회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연구참여자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의 현재 삶의 중심은 가족생활이며 가족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자아 가치의 실현, 사회 참여 등 기존 연구에서 

논의했던 사회통합 지표를 추구할 여력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문

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은 이들이 가족생활을 안정적으로 영

위할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인 아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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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여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에서의 삶은 독립적인 개인보다는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역할에 연결되어있기 때문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목표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나 사회통

합은 표면적일 뿐 실제는 다문화를 확산시키기보다 결혼이주여성에게 한

국어와 한국문화를 교육하는 문화 동화적 성격이 강한 정책(공은숙, 

2009; 김태원, 김유리, 2011; 이성순, 2011; 이윤정, 2010; 이혜경, 2009)이

라는 선행연구의 추론과 다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자녀’ 세대의 

중국인 아내들은 중국문화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으며 교육수준이 상

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이들의 관점에서 센터의 한국어교육 및 문화프

로그램은 이들의 문화의식을 동화시키려는 의도로 인지하기 보다는 생활

상 어려운 문제점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학습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만족한

다. 본 연구참여자들은 한국어, 한국문화를 자신들의 가족과 사회생활에 

있어 매우 필요한 지식으로 인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

스를 통해 제공되는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습득하는 기회는 이들의 남편

과 시댁 등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 증진, 사회와의 소통 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목소리로 도출된 연구결과는 기존 양

적 연구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논거로 참고할 수 있다. 일례로, 강

한 공평성 의식을 가진 중국인 한족 여성이 남편과 가정지출 또는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의사결정 시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남편

과의 관계에 크게 불만족하다는 양적 연구결과(딩징야, 진미정, 2018)에 

대해서 본 연구는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며, 더불어 중국인 아내가 경제

적인 독립을 하지 못한 점, 한국인 남편의 가부장적인 의식 등이 의사결

정의 공평성을 깨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이 다른 국가 출신의 외국인 아내보다 

중국한족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결과(Sung et al., 

2013)는 중국인 아내의 학습에 대한 강한 욕구, 자녀양육 및 생활 정보

의 획득 등이 센터 서비스를 통해 충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 101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주로 중국의 80, 90년대에 출생한 ‘한 자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중매로 결혼을 한 일부 연구참여자를 제외하

고 대부분 참여자는 주로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 학력의 높은 교육수준

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외국인 아내의 한국생활 양상과 

정책적인 요구는 학술적인 참고자료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남편에 대한 가족부양자 역할기대 및 자녀양육을 중요시하는 전통

적인 성역할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사회문화 지식의 습득, 역

량 강화, 취업을 통한 사회 진입 등 여러 개인적 성장 욕구도 함께 파악

할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 이와 같이 외국인 아내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

하여 ‘사회통합’, ‘생활만족도’ 등의 측정 척도를 개발할 시 본 연

구의 결과를 참조할 수 있다. 

3. 정책 제언 및 후속연구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 제언과 후속연구를 논의하

고자 한다.

  첫째, 한국인 남성의 가부장적 의식의 변화는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한 자녀정책’ 시대에서 성장한 중국인 아내는 자

녀양육을 본인의 역할로 생각함과 동시에 남편의 적극적 참여를 원한다. 

대부분 부부는 나이 차이가 있기에 한국인 남편들의 세대적으로 강한 가

부장 의식은 부부간의 문화적 인식, 자녀 양육방식의 충돌을 야기하여 

결혼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인 아내는 센터 내

의 한국문화강좌 및 부부교육서비스를 이용하나, 남편의 노력과 변화가 

없을 경우 아내들은 일방적으로 현실을 수용하거나 포기하는 태도를 보

인다. 가족 관련 활동 역시 남편의 참여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

로 가부장적 의식이 강한 남편은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 남성의 가사 및 양육 참여 부족과 가부장적 의식은 다

문화가족에서만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 언론, 기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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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정부 부처 등 사회의 전반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사회의식 전환 교육

이 요구될 것이다. 센터 역시 기업, 구청, 생활 단지 등과 협력하여‘찾

아가는 아버지 방문 교육’, ‘아빠와 함께’등과 같은 활동을 지속적으

로 운영하여 한국인 남성 의식 전환에 가족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

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의식의 전환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나 한 발짝 

한 발짝 단계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외국인 아내의 가족생활 지원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춰 

양육과 교육 정보의 지속적 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중국

인 아내는 학업성취보다 자녀의 건강한 정서발달을 더 중요시하며 이는 

중국 본토에 있는 ‘한 자녀정책’ 시대에 성장한 어머니들의 양육 태도

와 일치한다(Chuang et al., 2018; Way et al., 2013).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가 열심히 자녀의 양육과 교육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외국인 출신 

엄마로서 자녀의 성장에 불리함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다. 대부분 남편

과 시댁의 도움이 부재하는 조건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양육 정보가 

부족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통로이다. 현재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대는 아직 어리기에 센터의 부모교육 또는 자녀양육에 관련

된 서비스는 초등학교 입학 전의 아이를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 부모는 

자녀발달의 전체 단계에 걸쳐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한국에서 자

녀의 양육과 교육 담당은 주로 어머니의 역할로 규정되는 사회분위기를 

감안할 때 홀로 자녀양육을 하는 외국인 아내에게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

춰 양육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예방적 차원에서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점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양육과정에서 외국인 아내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경우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셋째, 통합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의 특성화사업 영역의 보유가 

필요하다. 다문화센터는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중국인 네트워크 등

을 통해 지식, 정보, 정석적 지원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외국인 아내의 

사회정착과 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는 중매결혼과 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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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한 외국인 아내에게 필요한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기존의 다문화가

족지원센터는 ‘가족센터’로 그 명칭을 변경하여 가족서비스를 통합 운

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은 다른 가족들과 함께 한 곳에서 가

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외국인의 특성

을 고려하여 이들에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전문화되고 특성화된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모국인 자조모임 등의 외국인 이용자의 사

회정착에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들의 가족생활까지 긍정적인 영향

을 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운영의 보장이 필요하다.

 넷째, 지원사업의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 지원사업의 서비스에 대

한 중국인 아내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주로 서비스의 연속성과 내용의 심

도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점은 단일한 

서비스를 통해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센터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서 이

러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이용자가 당해 한 프로그램을 이용

한 경우, 다음 해는 동일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

다. 즉, 1년 안에 센터의 여러 서비스를 꾸준하게 이용하는 경우, 빈도는 

낮으나 이용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점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수가 

줄어들며 이는 센터 사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교육서비스 내용은 정착 초기 이용자를 위해 설계되어 있기에 

센터 장기이용자들은 그들이 투자한 시간과 효율성이 비례하지 않게 된

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연혁을 살펴보면 정책적 이슈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다문화가족

의 성평등 등의 교육사업은 최근 10년의 중점인데(여성가족부, 2022b), 

장기적인 사업 비전을 반영할 수 있는 활동 매뉴얼이 없이 각 지역구 센

터의 자율 개발 운영방식으로 인하여 관련된 프로그램의 운영성과를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다. 즉, 건강가정진흥원과 같은 

중앙기관에서 장기적 비전을 갖고 사업의 구체적인 매뉴얼을 단계별로 

개발하여 이에 따라 각 지역구 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사업을 운영해

야 한다. 특히 현재 다문화가족 외국인 구성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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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을 고려할 때,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전업주부로 설정하던 이용

자 대상군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기초적인 교육내용보다 외국인 

아내의 정착과 가족생활 단계에 맞춰 심도 있는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취업과 개인역량 강화 관련 서비스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

다. 취업 지원은 본 연구의 대상인 중국인 아내가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분이다. 직업을 가지는 것은 이들에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

요하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의 면에서도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이 사회에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더불어 가

정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정경제에 기여할 수 있으면 자녀양육, 

가정소비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남편과 평등한 위치에서 상의할 수 있음

을 본 연구의 참여자는 강조하였다. 특히 가정경제 상태는 부부관계 만

족도와 관련이 있다(Karney & Bradbury, 2020)는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외국인 아내의 취업은 개인적 이득뿐만 아니라 가족생활에 여러 긍정적

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현재 센터는 다문화강사양성과정, 바리스타

교육 두 개 직업교육을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나 바리스타교육의 경우는 

각 센터의 재정예산과 후원에 달려있기에 개설하지 않은 센터도 적지 않

은 편이다. 이 두 개의 직업교육을 통해 양성한 인력풀의 규모에 비해 

실제 일자리 연결은 그 비율이 현저히 낮다. 또 하나의 문제는‘2022년 

가족사업안내’(여성가족부, 2022b)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에서 

제시하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내용에는 한국어교육만 있으며  

이는 본 연구의 중국인 아내를 대표하는 결혼이민자가 원하는 역량강화

지원과는 거리가 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실질적인 일자리와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이며 센터는 관련 기관들의 취업과 기능 교육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징검다리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가장 중요한 한계점은 본 연구결과가 일부의 외국인 아내, 즉 중

국의 ‘한 자녀정책’ 세대 여성 목소리만 대표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중국인 아내는 지식 습득에 대한 강한 욕구가 있는 집단으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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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지식에 만족하는 점이 있는 반면에 

지식의 심도에 대한 요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참여자들은 결혼중개업

체를 통해 국제결혼한 이주여성과 달리 개인적 연애를 통해 국제결혼한 

사례가 많았다. 연애 결혼한 이주여성은 부부관계의 평등, 경제적 상황, 

가족과 사회생활 등의 적응에 있어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이주여성과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여성들은 센터 

사업과 프로그램을 2년 이상 이용한 장기이용자라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

은 집단을 대표한다. 센터를 한두 번 이용한 후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센터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는 집단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들

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삶의 경험

과 정책 이용 경험을 결합한 연구주제로 다른 출신국 또는 다른 사회⋅
인구학적 배경을 속하고 있는 외국인 아내의 목소리를 수집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있다. 다른 국가의 문화적 맥락과 외국인 아내의 

특성을 고려하여 나오는 이용자의 목소리와 정책적 요구는 본 연구와 다

를 수도 있다. 이를 토대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아내 집단과 다른 

외국인 아내 집단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함으로 한국 결혼이주여성 

삶의 연구와 정책 발전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구조가 점차 다양해진다

는 점을 감안할 때, 맞벌이 다문화가족, 한부모 다문화가족, 부부가 둘 

다 외국인 출신인 다문화가족 등 다른 생활패턴의 가족들이 갖는 삶의 

어려움 및 정책적 욕구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견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가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내용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가족생활은 가족구

성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기에 관련 후속연구에서는 한

국인 남편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외국인 아내와의 관계, 자녀양

육 참여에 대한 이해와 어려운 점 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정책적 

요구 등은 한국인 남편의 관점으로 접근할 경우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얻

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이용자의 가족생활과 사회통합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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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양질의 종단적 데이터를 수

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혼이주여성 중 센터를 이용하기 전의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증적 지표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센터 이용 전과 후 가족생

활과 사회통합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는 종단 데이터의 수집이 가능하다

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있어 유용한 참고자료

로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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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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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hinese Women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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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ng-term experiences 

of using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ervices on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among Chinese wives living in Korea.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14 Chinese wives in their 30s and 40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Chinese 

wives in their 30s and 40s (born in the 1980s and 1990s) belong to the 

“one-child policy” generation in China, and generally have a high 

level of education with a four-year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degree. Through the perspectives and voices of Chinese wives with 

these backgrounds, their Korean lifestyle and policy demands for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were investigate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participants were conducted for f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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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s (from August to December, 2021); each participant partook in 

two interviews for approximately 1 h 30 min to 2 h per participant. 

Data obtained from the interviews were analyzed using thematic 

analysis. The derived central themes were “efforts to solve life's 

difficulties and using the center.” and “changes after using the 

center and wishes for the center.”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Chinese wives in a dual gender 

role attitude us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for resolving 

difficulties in child-rearing, relationship with the husband and 

parents-in-law, and acqui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for family and 

social life. The center services affected their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process positively, resulting in the following changes:

First, centers could be used as a source of great comfort in the 

lonely and difficult foreign lives of Chinese wives. The center provided 

them with comfort, offering a place where they could escape for a 

while when difficulties in family life arose. Second, the burden of 

raising children for Chinese wives was reduced through parent 

education and child-related services provided by the center, in addition 

to changes, such as improvement of family relationships and 

enhancement of family cohesion through various family activities. Thir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played a role in forming a 

“friend network” among Chinese individuals living in each local 

constituency. In addition to offering emotional support, it was possible 

to exchange inform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life, education, and 

employment through the network. Fourth,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cquired through the center were a great help in resolving the 

difficulties of Chinese wives in the early stages of settling down. 

Lastly, Chinese wives, who had a strong desire to realize individual 

values and find employment, were able to engage in vo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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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ies, such as multicultural instructors, baristas, and interpreters 

through the center's vocational education and personal 

empowerment-related service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hinese wives from the “one-child generation” viewed social 

integration as maintaining good relationships with their husbands, 

successfully raising children through personal efforts, and becoming 

financially independent through work. Second,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criticized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services as a 

service with strong cultural assimilation characteristics that educated 

Korean language and culture, Chinese wives recognized that Korean 

language and culture were practically helpful for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Third, it was confirmed in this study that Chinese wives’ 

strong desire for a job and working life were regarded as an 

opportunity to achieve true integration within the Korean society, and 

the center helped with their employment training and connections. In 

particular, the effect of the center's support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early stages of settlement of Chinese wives was significantly high, 

and the family life support service contributed to reducing their burden 

of raising children and developing the children's sociability.

The policy demands of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center's services were mostly limited to infants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the 

demand for parental education servic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with 

adolescent children. Second, Chinese wives considered raising children 

as their role but simultaneously want husband to actively particip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the entire society to make an effort to 

change the patriarchal consciousness that still exists and the absence of 

Korean men's participation in child-rearing. Third, it is necessar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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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ously provide information related to child-rearing and education 

appropriate for the developmental stage of children in supporting the 

family life of foreign wives (referring to participants’ experiences in 

this study of putting a lot of effort into raising children and collecting 

educational information). Fourth, specialization projects for multicultural 

families (such as teaching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self-help 

meetings) play a positive role in the family life and social integration 

of foreign wives. Fifth, considering the opinions of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they were mainly dissatisfied with the 

continuity of the service and the depth of content; therefore, a 

long-term support project is required. Lastly, the participants requested 

the expansion of education and employment resources that could 

strengthen individual capabilities through systematic collabo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by the expanding the center's intermediary role. In 

particular, Chinese wives with a high level of education had high 

expectations for the center's employment support services regarding 

connecting high-quality jobs. Because getting a decent job can help a 

lot in realizing social integration, the center needs to provide and 

expand support for employment and personal empowerment-related 

services to foreign wives.

keywords : “one-child policy” generation, Chinese wives, family life, 

social integration,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services, themat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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